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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�답사�개요

◯ 지방소멸,� 고령화,� 공동체� 붕괴� 등� 우리� 사회의� 다양한� 경제적� 위기를� 극복하기� 위한�

정부,�지자체,� 시민사회,� 주민�주체의�협업과�혁신�사례를�탐방하고자�함.

◯ 일본의� ‘스타트업�도시’� 후쿠오카현,� ‘지오파크’� 구마모토현,� ‘마을�재생�및� 지오투어리

즘의� 도시’� 오이타현� 등� 해외� 사례지역을� 조사하고� 세계시민의식� 함양을� 통해� 예비�

교원의�시민교육역량을�강화하고자�함.

◯ 기후변화�및� 환경문제,� 사회적� 책임,� 녹색경영,� 주민� 주체의� 도시재생� 등의� 지속가능

경영(ESG)� 성과�사례를�학습할�수�있는�일본의�지속가능경영(ESG)� 실천�마을�및�산

업체를�방문하고�예비�지리교원으로서�지속가능발전교육(ESD)� 역량을�함양하고자�함

◯ RISE� 사업의� 5대� 프로젝트,� 13개� 단위과제와의� 연계성이� 높은� 방문� 산업체를� 선정

하고,� 현장방문을� 통해� 지역사회� 문제� 해결을� 위한� 대학의� 역할과� 지역특화� 산업� 육

성�방안을�고찰하고자�함

2 답사�참가자

◯ 인솔� :� 지리교육과�전보애�교수

◯ 참가�학생� :� 지리조사현장연구4� 수강생�및�청강생� 13명

◯ 참가자�명단

연번 학번 이름
１ 20211351 길현호
２ 20221248 김도경
３ 20221254 김정훈
４ 20221258 박진혁

５ 20221272 장재원
６ 20230790 이호진
７ 20240305 이재우
８ 20240311 이충일
９ 20240317 원동욱
10 20240335 손유익

11 20221252 김윤민
12 20221274 최윤정
13 20240321 신한결
14 교수 전보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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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상세프로그램�및�일정

가.� 프로그램명� :� 지리교육과�지속가능발전교육(ESD)� 산업체�체험� 프로그램

나.� 참�여�학�과� :� 사범대학�지리교육과�

다.� 산� � 업� � 체� :� 조자바루�에코센터,� 군함도디지털박물관,� 후쿠오카�그로스� 넥스트,(Fukuoka�

Growth� Next),� 아소� GeoPark� 등

라.� 체� 험�일�시� :� 2025.� 09.� 24(수)� ~� 09.� 27(토)

마.� 세부� 일정

� � � 1)� 1일차� :� 후쿠오카�공항�→� 나가사키(219� km,� 4시간� 24분)

1일차

(9/24)

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   고

11:30 ~ 12:00 후쿠오카 공항
집결, 

안전교육

12:00 ~ 12:20
이동(후쿠오카 공항→ 후쿠오카 

그로스넥스트 )

12:20 ~ 13:15
후쿠오카 그로스 넥스트

후쿠오카 SDGs협회

13:15 ~ 13:30
이동(후쿠오카 그로스넥스트 

→니지노마쓰바라) 
13:30 ~ 14:00 니지노마쓰바라 가라쓰버거

14:00 ~ 14:30 이동(니지노마쓰바라 → 나나쓰가마)

14:30 ~ 15:00 나나쓰가마

15:00 ~ 15:20 이동(나나쓰가마 → 히젠나고야)

15:20 ~ 16:00 히젠나고야

16:00 ~ 18:00 이동(히젠나고야 → 숙소)

18:00 ~ 18:30 체크인

 18:30 ~ 19:30 석식

19:30 ~ 20:00 1일차 세미나

20:00 ~ 휴식 및 자유시간

1일차 숙소: 나가사키 닛쇼칸 (나가사키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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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� 2일차� :� 나가사키�→� 아소� (193� km,� 5시간� 10분)

2일차

(9/25)

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   고

07:00 ~ 08:00 기상 및 준비 숙소

8:00 ~ 8:30
평화공원, 폭심지, 나가사키 

원폭조선인희생자 추도비
버스 이동

8:30 ~ 8:40
이동(평화공원 → 

군함도디지털박물관)

8:40 ~ 9:00 군함도 디지털박물관 버스 이동

9:00 ~ 10:00
이동(군함도 디지털박물관  → 

온젠지옥)
10:00 ~ 10:30 온젠지옥

10:30 ~ 11:45
이동(온젠지옥 → 니타 

제2전망대)
버스 이동

11:45 ~ 11:55 니타 제2전망대

11:55 ~ 12:30
이동(니타 제2전망대 → 

화산쇄설물에 매몰된 가옥)
버스 이동

12:30 ~ 12:50 화산쇄설물에 매몰된 가옥

12:50 ~ 13:00
이동(화산쇄설물에 매몰된 가옥 

→ 시마바라항)
버스 이동

13:00 ~ 14:00 중식

14:00 ~ 15:00
이동(시마바라항  → 

구마모토항)
패리로 이동

15:00 ~ 17:15 이동(구마모토항 →구사센리)

17:15 ~ 17:45
구사센리, 

아소 GeoPark  

17:45 ~ 18:00 이동(구사센리  → 숙소 )

18:00 ~ 18:30 체크인

 18:30 ~ 19:30 석식

19:30 ~ 20:00 2일차 세미나

20:00 ~ 휴식 및 자유시간

2일차 숙소: 아소 베이스 백팩커스, 게스트하우스 아소랑 (아소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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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� 3일차� :� 아소�→� 하카타� (256� km,� 4시간� 36분)

2일차

(9/25)

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   고

07:00 ~ 08:00 기상 및 준비 숙소

8:00 ~ 9:10 이동(숙소 → 타카치오 협곡) 버스 이동

9:10 ~ 10:00 타카치오 협곡

10:00 ~ 11:20
이동(타카치오 협곡 → 

다이칸보 전망대)
버스 이동

11:20 ~ 12:00 다이칸보 전망대

12:00 ~ 12:30
이동(다이칸보 전망대  → 

야마나미 전망대)

12:30 ~ 12:40 야마나미 전망대 버스 이동

12:40 ~ 12:50
이동(야마나미 전망대 → 

야마나미 휴게소)

12:50 ~ 13:30 야마나미 휴게소 중식

13:30 ~ 14:00 조자바루 에코센터  

14:00 ~ 14:10 이동(타데와라습지 → 한다고원) 버스 이동

14:10 ~ 14:30 한다고원

14:30 ~ 16:10 이동(한다고원 → 캐널시티) 버스 이동

16:10 ~ 17:00 하카타 음식문화박물관

17:00 ~ 17:10 이동(캐널시티 → 숙소)

17:10 ~ 17:30 체크인

 18:00 ~ 19:00 석식

19:00 ~ 20:00 3일차 세미나

20:00 ~ 휴식 및 자유시간

3일차 숙소: APA Hakataekihigashi (후쿠오카시)

4) 4일차 : 개인 체크아웃 및 해산

4일차

(9/23)

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   고

09:00 ~ 10:00 조식 및 숙소 체크아웃 해산

00:00 ~ 00:00 자유 답사

00:00 ~ 00:00 이동(숙소→후쿠오카 공항)

00:00 ~ 00:00 후쿠오카 공항→인천 공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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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�자연환경

작성자� :� 20230790� 이호진

1.� 위치

일본(그림� 1)은� 유라시아� 대륙의� 동쪽� 끝에� 자리한� 섬나라로,� 전체� 국토가� 남서� 방향

으로� 활처럼� 휘어진� 형태를� 보인다.� 남북� 길이는� 약� 3,000km에� 달하며,� 국토는� 북위�

약� 24도에서� 46도,� 동경�약� 122도에서� 153도에�걸쳐�길게�뻗어�있다.�

일본의� 국토는� 크게� 네� 개의� 주요� 대섬으로� 이루어져� 있다.� 북쪽에는� 홋카이도가� 위

치하고,� 중앙에는� 가장� 큰� 섬이자� 정치·경제의� 중심지인� 혼슈가� 자리한다.� 그� 남서쪽에

는� 시코쿠와� 규슈가� 이어지며,� 이� 네� 개의� 섬이� 일본� 전체� 면적의� 대부분을� 차지한다.�

이와� 함께� 일본은� 총� 6,852개의� 부속� 도서를� 보유하고� 있는데,� 이� 중에는� 오키나와� 제

도를� 비롯한� 남서� 제도,� 오가사와라� 제도� 등� 다양한� 군도가� 포함된다.� 행정구역은� 총�

47개의� 광역� 자치� 단체로� 구성된다.� 구체적으로는�수도권을�관할하는�도쿄도� 1개,� 최북

단에�위치한�홋카이도� 1개,� 오사카부와�교토부의� 2개�부,� 그리고� 43개의�현으로�이루어

진다.

일본은� 사방이� 바다로� 둘러싸여� 있어� 해양적� 성격이� 매우� 강하다.� 동쪽은� 태평양과�

접하며,� 서쪽은� 동해를�사이에� 두고�한반도와�마주한다.� 남쪽은�동중국해를�경계로�대만

과�가까우며,� 북쪽은�오호츠크해를�사이에�두고�러시아와�접한다.

그림� 1� 일본�지도� (GIS� Geograph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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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지형

일본은� 국토의� 약� 80%이상이� 산지이고� 3,000m� 이상의� 고산이� 많다.� 나머지� 20%�

정도가� 평지인� 산악� 국가이다.� 혼슈� 중앙에는� 일본� 알프스라� 불리는� 히다산맥,� 기소산

맥,� 아카이시� 산맥이� 북북동­남남서� 방향으로�이어지며,� 후지산을� 포함한� 광역� 화산대가�

규슈,� 도호쿠,� 홋카이도까지� 분포한다.� 화산� 활동으로� 칼데라,� 용암대지,� 화산쇄설성� 지

형이�형성되고�온천�자원이�풍부하다.

평야는� 산지� 사이와� 하천� 하류에� 제한적으로� 발달하며,� 간토평야는� 일본� 최대� 충적�

평야로� 도시와� 농업을� 동시에� 수용한다.� 하천은� 유로가� 짧고� 낙차가� 커� 상류� 침식과� 하

류�퇴적이�활발하며,� 범람원과�삼각주에서�집약적�경작이�이루어진다.

해안은� 태평양� 측의� 침식� 해안과� 리아스식� 해안,� 동해� 측의� 사빈과� 사주가� 특징적이

다.� 섬� 열도는� 해구­호상열도­대륙의� 3중대를� 이루며,� 깊은� 해구는� 판의� 섭입으로� 급경

사� 해저를� 형성한다.� 내륙에는� 단층운동과� 융기에� 따른� 단구,� 함몰분지가� 산재하며,� 사

면재해와�지진으로�지형�변화가�활발히�나타난다(그림� 2).

그림� 2� 해구-호상열도-대륙의� 3중대� (주간조선� 2015)

3.� 기후

일본의� 기후는� 북쪽의� 홋카이도를� 제외한� 대부분� 지역이� 온대기후에� 속하며,� 사계절�

변화가� 뚜렷하다.� 일본� 열도는� 남북으로� 길게� 뻗어� 있어,� 홋카이도� 최북단� 와카나이와�

난세이제도� 최남단� 오키나와� 간의� 위도� 차이는� 약� 22도,� 연평균� 기온� 차이는� 약� 16도

에� 달한다.� 이러한� 특성으로� 일본은� 지역별로� 기온과� 강수량,� 계절별� 날씨가� 크게� 달라

진다.

겨울에는� 서북쪽에서� 불어오는� 대륙성� 기류의� 영향으로� 태평양� 연안� 지역은� 맑고� 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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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한� 날이� 많다.� 반면,� 동해� 연안� 지역은� 흐린� 날이� 많으며,� 내륙� 산간지방은� 세계적으

로� 눈이� 많이� 내리는� 다설� 지역으로� 유명하다.� 특히� 홋카이도는� 겨울철� 눈으로� 유명하

며,� 삿포로�유키마쓰리와�함께�스키�등� 겨울�스포츠�관광지로도�잘� 알려져�있다.

여름에는� 동남쪽에서� 불어오는� 해양성� 기류의� 영향으로� 대체로� 온화한� 편이나,� 지역

별� 차이는� 존재한다.� 여름은� 7월� 중순부터� 시작되며,� 무더운� 날씨가� 이어진다.� 여름이�

시작되기� 약� 한� 달� 전부터는� 장마가� 전국적으로� 지속되지만,� 홋카이도� 지방은� 장마의�

영향을�거의�받지�않는다.

봄과� 가을은� 일본에서� 가장� 쾌적하고� 여행하기� 좋은� 계절로� 꼽힌다.� 봄철에는� 평균�

기온이� 점차� 상승하며,� 화창한� 날씨가� 이어져� 꽃이� 피고� 자연� 경관이� 아름답게� 변한다.�

특히� 벚꽃이� 만개하는� 3~4월에는� 전국� 각지에서� 꽃놀이를� 즐기며,� 지역� 축제와� 관광이�

활발히� 이루어진다.� 날씨가�온화하고�강수량도�상대적으로�적어,� 농작물� 파종과�같은� 농

업�활동에도�적합한�시기이다.

가을에는� 여름� 동안� 축적된� 열기가� 점차� 식어,� 전국적으로� 맑고� 시원한� 날씨가� 이어

진다.� 특히� 9~11월에는� 단풍이� 절정을� 이루며,� 산간� 지역과� 국립공원에서� 단풍� 구경과�

하이킹,� 캠핑�등� 야외�활동이�활발하다.� 봄과�가을�모두�강수량이�비교적�적고�일조량이�

충분해,� 일상� 생활뿐� 아니라� 관광,� 농업,� 체육� 활동� 등� 다양한� 분야에서� 일본인의� 생활

에�중요한�계절로�자리�잡고�있다.

4.� 식생

일본의� 식생은� 위도와� 기후대에� 따라� 남북으로� 뚜렷하게� 나뉘며,� 해양성과� 고도� 차에�

따른�동서·고저� 미세�차이도� 나타난다.� 홋카이도와�혼슈�북부� 고산대에는�침엽수� 냉대림

이� 우세하며,� 전나무,� 가문비나무,� 잣나무류가� 주를� 이룬다.� 혼슈� 중부에서� 규슈� 북부까

지는� 낙엽활엽수림이� 발달해� 너도밤나무,� 참나무류,� 단풍나무,� 서어나무� 등이� 주로� 분포

한다.� 남서� 일본� 저지대에는� 난온대� 상록활엽수림이� 발달하며,� 오키나와,� 난세이� 제도에

는�아열대�상록활엽수림과�망그로브�숲이�생물다양성이�높다.

고도별� 식생대도� 뚜렷하다.� 혼슈� 고산부에는� 관목대와� 초원대가� 나타나고,� 삼림� 상한

선� 위로는� 일본식으로� 바뀐� 침엽관목과� 고산식물이� 띠를� 이룬다.� 화산지대,� 사구·해빈,�

용암대지� 등� 건조� 환경에서는� 특화된� 관목과� 초본식생이� 모자이크로� 분포한다.� 인간� 활

동이� 만든� 사토야마� 경관은� 마을과� 산� 사이의� 완만한� 구릉지에� 형성된� 전통적� 농촌� 경

관으로,� 논과� 밭,� 숲과� 초지가� 어우러져� 인간� 생활과� 자연� 생태가� 공존하는� 공간이며,�

일본� 식생의� 특징� 중� 하나로� 볼� 수� 있다.� 논두렁·잡목림·관목대·초지·하천변� 숲이� 교차하

며� 종다양성과� 생태� 네트워크를� 유지한다.� 반면� 도시화,� 인공조림,� 외래종� 확산은� 식생�

단순화와� 서식지� 단절� 등� 문제를� 일으킨다.� 산불·태풍·대설� 등� 자연� 교란� 후� 천이� 과정

은�지역마다�다르며,� 관리에�따라�생태계�서비스�질이�달라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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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� 토양

일본의�토양은� 지리적,� 기후적� 특성에� 따라� 지역별로�다양한� 유형으로�나뉜다.� 북동쪽

의� 홋카이도와� 도호쿠� 북부� 지역에는� 포드졸토양이� 분포하는데,� 이� 토양은� 회색� 침출층�

위에� 얇은� 유기,� 무기층이� 형성되어� 배수가� 잘� 되지� 않는� 고위도� 산림과� 농업� 지역에서�

주로� 나타난다.� 혼슈� 북부� 도호쿠� 남부부터� 서부� 전이� 지대에� 걸쳐서는� 갈색� 삼림� 토양

이� 널리� 분포하며,� 산림� 지역에서� 형성된� 이� 토양은� 유기물� 함량과� 비옥도가� 높아� 벼농

사�등� 전통적인�농업에�적합하다.� 한편,� 류큐�열도와�일부�태평양�연안�지역에는�산화철

이� 풍부한� 적토와� 황토가� 분포하는데,� 이는� 이전의� 따뜻하고� 습한� 기후에서� 형성된� 토

양으로�고온다습한�환경에�적합하다.

일본� 전역의� 계단식� 밭,� 언덕,� 완만한� 경사지에는�부식질이�풍부한� 화산회토가�발견되

며,� 저지대에서는� 점착성이� 강하고� 배수가� 잘� 되지� 않는� 회색� 토양이,� 홋카이도와� 도호

쿠� 지방의� 습지에는� 유기물� 함량이� 높은� 이탄토가� 분포한다.� 또한,� 오랜� 세월� 벼농사를�

지은� 지역에서는� 진흙과� 회색� 논토가� 형성되었고,� 간척지에는� 새로� 조성된� 토양이� 널리�

분포한다.� 일본� 저지대의� 토양은� 천연� 충적토와� 수세기에� 걸친� 농업� 활동을� 통해� 비옥

도가� 높아졌으며,� 고지대에서는� 미성숙한� 화산재� 토양이� 형성되어� 배수와� 비옥도� 관리

가�중요한�특징을�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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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�인문환경�

작성자� :� 박진혁(20221258)

1.� 일본의�역사

일본�열도의� 역사는� 씨족� 사회에서�시작하여� 중앙집권체제의� 국가로� 발전하고,� 무사의� 시대

를� 거쳐� 근대화를� 이룬� 뒤� 전쟁과� 패배를� 겪고� 현재의� 경제대국으로� 성장하였다.� 먼저� 고대�

일본은� 야요이� 시대에� 벼농사가� 도입되면서� 정착� 사회가� 자리를� 잡았고,� 이후에� 야마토� 정권

을� 넘어� 수도를� 헤이안쿄로� 옮긴� 헤이안� 시대에는� 귀족들의� 권력� 다툼으로� 인해� 점차� 지방의�

무사�세력이� 힘을� 키웠고,� 그� 결과� 일본은�가마쿠라�막부를�시작으로�무사정권�체제로�들어서

게�되었다.� 가마쿠라� 막부의�뒤를�이은�무로마치�막부는�오닌의� 난을� 계기로�전국의� 다이묘들

이� 싸우는� 전국시대로� 이어졌다.� 이� 시기에� 오다� 노부나가와� 도요토미� 히데요시가� 혼란을� 정

리하며� 통일을� 이끌었고,� 결국� 도쿠가와� 이에야스가� 도쿄에� 막부를� 수립하며� 에도� 시대로� 접

어든다.

에도� 시대는� 약� 260년간� 이어진� 안정기였으며,� 에도� 막부는� 쇄국� 정책을� 펼치며� 외부와의�

교류는� 제한적이었지만,� 내부적으로는� 경제와� 도시� 문화가� 크게� 성장하게� 되었다.� 그러나� 서

양� 열강의� 압력으로� 쇄국� 정책이� 무너지면서� 1868년� 메이지� 유신을� 시작으로� 서양� 제도와�

기술을� 빠르게� 받아들이며�일본의� 근대화를�추진했다.� 그� 결과� 청일전쟁과�러일전쟁에서� 승리

를�거두며�제국주의�국가로�성장하게�된다.

20세기� 초에� 을사조약� 이후로� 대한제국의� 국권을� 빼앗는� 일제강점기� 및� 여러� 아시아� 국가

들을�침략했고,� 결국� 태평양� 전쟁에서� 미국에� 의해� 1945년� 패망을� 맞이하였다.� 그� 후� 일본은�

1947년� 헌법에�침략을�목적으로�군대를�유지할�수� 없다고�규정되어있다.� 실제로� 1945년부터�

1950년까지� 일본은� 경찰을� 제외하고는� 군대를� 보유하지� 않았지만,� 한국전쟁� 발발� 후,� 국립경

찰예비군을� 설립했고,� 이는� 자위대(육·해·공� 군으로� 구성)로� 변형되며� 민주주의� 체제의� 국가로�

새롭게� 출발하였다.� 이후� 일본은� 고도경제성장을� 통해� 경제� 대국으로� 성장했으며,� 현재는� 전

통�문화와�현대�산업이�공존하는�국가로�자리�잡고�있다.

� �

2.� 일본의�정치와�경제

제� 2차� 세계대전에서� 패배한� 일본은� 미국의� 통치하에� ‘3대� 개혁’,� 즉� 재벌·대기업의� 해체,�

농지개혁,� 노동개혁으로� 일본의� 전기사업은� 전후� 일대� 개혁을� 맞이하게� 된다.� 이러한� 거대한�

개혁이� 진행되던�전후� 4~5년간� 일본의� 경제는� 참담한� 상황이었다.� 고물가상승률을�잡기� 위해�

1949년� 3월� 7일에� 실시된� ‘닷지라인(Dodge� Line)’이라는� 긴축정책�때문에� 오히려� 경기� 불황

이�초래되었다.� 이렇게�불황의�늪에까지�빠져버린�일본�경제에�불쏘시개가�된� 것은� 1950년에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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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발한� 한국전쟁이었다.� 한국전쟁� 시기� 일본의� 수출은� 폭증하게� 되는데,� 수출액의� 추이를� 살

펴보자면,� 전쟁발발� 직후인� 1950년� 하반기(7~12월)에는� 1억8300만� 달러,� 51년� 상반기(1~6

월)에는� 1억5400만� 달러,� 동년� 하반기에는� 2억1000만� 달러에� 달하였다.� 고작� 1년� 반� 사이�

일본의� 수출액은� 누계� 5억4700만� 달러에� 이르렀던� 것이다.� 이렇게� 폭증한� 수출은� 고도성장

기의� 발판이� 되며� 일본의� 당시� 평균� 경제성장률은� 20%� 이상으로까지� 치솟는다� (東京電⼒�

2002,� 691).�

앞서� 말한� ‘고도성장기’란� 1955년부터� 1973년까지를� 아우르는� 시기로� 통상적으로는� 도쿄�

올림픽� 직후인� 1965년을� 기점으로� 고도성장기� 1기와� 2기로� 구분한다.� 하라(2012,1)에� 의하

면� 이� 시기는� 다시,� 1955년부터� 59년까지의� 5년� 동안의� “시동기(始動期)”,� 60년부터� 69년까

지의� 10년� 동안의� “전개기(展開期)”,� 마지막으로� 70년부터� 74년까지의� 5년� 동안의� “수속기

(収束期)”로� 구분되고�있다.
‘고도성장기’� 이후� 1980년대에는� 저금리·저유가� 등� 유리한� 환경� 속에서� 자산� 가격이� 급등하

며� 거품� 경제가� 형성되었지만,� 1990년대� 초� 버블이� 붕괴되면서�장기� 불황에� 빠졌다.� 후에� 일

본은� 금융위기와� 고용� 불한,� 인구� 고령화에� 직면하며� 성장� 동력을� 잃었고,� 오늘날까지� 저성장

이� 지속되고� 있다.� 다만� 여전히� 첨단� 기술과� 제조업� 분야에서� 경쟁력을� 유지하며,� 2025년� 4

월� 기준� GDP� ‘4,190,000,000,000달러’에� 이르고�있다(표� 1).

일본의� 정치현황으로는� 내각책임제의� 정부형태를� 유지하고� 있고,� 주요인사로는� 국가원수인�

나루히토� 천황과� 총리대신인� 이시바� 시게루� 자민당� 총재가� 자리를� 지키고� 있다.� 국회는� 참의

원과� 중의원으로� 이루어진� 양원제이며,� 주요� 당으로는� 연립여당(자민당,� 공명당),� 야당(입헌민

주당,� 일본유신회,� 국민민주당�등)으로� 이루어져� 있다.� 실질적인� 권력은�중의원이�구성하는�총

리대신에게� 집중된다.� 현재� 일본� 정치는� 오랫동안� 집권해온� 자민당� 중심� 체제가� 이어지고� 있

GDP($)
4,190,000,000,000�

(2025.4,IMF)

1인당� GDP($) 33,960� (2025.4,IMF)

경제�성장률(%) 0.6� (2025.4,IMF)

화폐단위 엔� (円·yen)

교역
수출액($)� 348,800,000,000

수입액($)� 359,800,000,000

물가상승률($) 2.4� (2025.4,IMF)

실업률($) 2.6� (2025.4,IMF)

표� 1� 일본의�경제� 현황� (외교부�국가정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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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며,� 주요�현안으로는�저출산·고형화,� 경제�회복,� 안보�강화,� 헌법�개정�논의�등이�있다.

3.� 일본의�문화

19세기� 중반,� 약� 250년간의� 쇄국정책�기간� 동안� 일본의� 문화는� 빠르게� ‘일본화’� 되었다.� 메

이지� 유신� 이후� 일본은� 유럽과� 미국의� 제도를� 본보기로� 삼아� 근대화와� 산업화를� 추진하였고,�

학교와�대중매체를�통해� 서양� 문화가�대규모로�유입되었다.� 서양의�과학과�기술� 또한� 널리� 확

산되었고,� 이� 과정에서� 문학,� 예술,� 음악,� 교육,� 과학,� 오락,� 이념� 등� 다양한� 영역에서� 미국과�

유럽의�영향이�뚜렷하게�나타났다.

일본의� 전통� 식사문화로는� 숟가락� 없이� 젓가락으로만� 먹는다.� 또한,� 음식이� 나오면� 국물에�

젓가락을� 적시고� 국물로� 입을� 축이고� 나서� 밥을� 한입� 먹는다.� 밥과� 반찬은� 번갈아� 가면서� 먹

어야� 하며,� 이때� 젓가락이� 반찬에서� 또� 다른� 반찬으로� 직접� 가는� 것은� 안� 된다.� 반찬의� 맛이�

뒤섞여� 반찬� 본래의� 맛을� 알� 수� 없게� 되기� 때문이다.� 또� 반찬� 접시를� 그대로� 놓은� 채로� 젓가

락을�가져다�대는�일도�있어선�안� 된다.� 반드시�접시를�일일이�자기�쪽으로�가까이�가지고�와

서�덜어�먹어야�하는�등,� 일본의�식사문화는�한국과�많은�차이가�있다.

일본의� 전통� 예술문화는�매우� 정교하고� 세련된� 양식을� 보여준다.� 다도,� 서예,� 이케바나(꽃꽃

이),� 원예뿐만� 아니라� 건축,� 회화,� 조각� 등� 다양한� 분야가� 포함되어있다.� 공연� 예술은� 여러� 시

대에� 걸쳐� 발전한� 음악,� 무용,� 연극이� 결합된� 형태가� 특징이다.� 주요� 전통� 연극으로는� 궁정�

무용과� 음악을� 결합한� ‘부가쿠’,� 고전적� 형태의� 무용극인� ‘노’,� 개그� 요소가� 있는� ‘교겐’,� 인형극

인� ‘분라쿠’.� 노래와� 춤이�결합된� ‘가부키’가� 있다.� 또한,� 일본의� 전통� 수공예는� 시각�예술의� 중

요한� 부분을� 차지한다.� 다양한� 스타일의� 도자기,� 칠기,� 칠보,� 죽세공뿐만� 아니라� 제지,� 견직,�

염색�등에서도�뛰어난�기술과�아름다움을�보여준다.

일본의� 종교는� 토착� 종교인�신도(神道)와�다양한� 종교들이�공존하며,� 대표적으로�불교,� 기독

교,� 그리고� 19세기� 이후� 등장한� 여러� 신흥종교와도� 함께� 존재한다.� 특정� 종교가� 절대적으로�

지배적이지는� 않으며,� 서로� 영향을� 주고받는� 경우도� 많다.� 따라서� 한� 개인이나� 가족이� 여러�

신도(神道)� 신을�섬기면서�동시에�불교의�특정�종파에�속하는�것이�일반적인�모습이다.

4.� 일본의�인구

일본의� 총인구수는� 2010년부터� 감소하기� 시작하였으며(표� 2),� 2023년� 기준� 1억� 2,435만�

2,000명으로� 나타났다.� 전체� 인구� 중� 29.68%가� 수도권에� 거주하며,� 수도인� 도쿄도에� 거주

하는� 인구� 비율을� 11.33%로� 나타났다.� 연령별로� 보면,� 유소년인구(0~14세)는� 11.40%,� 생

산연령인구(15~64세)는� 59.47%,� 노인인구(65세� 이상)는� 29.13%를� 차지한다.� 혼인율은�

2022년을� 기준으로� 4.1%,� 평균� 초혼연령은� 남성� 31.1세,� 여성� 29.7세로� 나타났으며,� 출생

아�수는� 77만� 759명,� 합계출산율은� 1.26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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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에는� 일본� 출생아� 수가� 사상� 처음으로� 70만명을� 밑돌았다.� 합계출산율도� 1.15로�

역대� 최저를� 기록했다.� 일본� 후생노동성이� 발표한� 2024년� 인구동태통계에� 따르면,� 지난해�

일본에서� 태어난� 출생아� 수는� 686,061명으로� 전년보다� 41,227명인� 5.7%가� 감소했다(그

림� 1).

일본의� 인구는� 고령화도� 상당히� 진행되었다.� 초고령사회로� 일컬어지는� 노인인구� 비율�

21%는� 이미� 2005년� 이후에� 나타났고,� 2023년� 기준� 29.13%이다.� 고령화� 현상은� 저출산

과� 관련이� 깊기에� 유소년인구의� 감소� 추세도� 발견된다.� 다만,� 2000년� 대비� 그� 차이는� 유소

년인구� 3.18%p,� 노인인구� 11.77%p로� 노인인구의�증가폭이�훨씬� 크다.� 이는� 곧� 생산연령

인구의� 감소폭이� 유소년인구보다� 상대적으로� 고령화에� 영향을� 주었다는� 것으로� 이해할� 수�

있다.� 같은� 기간� 생산연령인구의� 감소폭은� 8.59%p이다.� 중위연령� 역시� 고령화� 심화의� 추

세를� 반영하는데,� 2000년� 41.4세였던� 중위연령은� 2020년에� 48.6세를� 기록했다(최경덕,�

표� 2� � 일본의� 총인구:� 2000~2020년� (일본의� 인구정책� 사례� 연구.� 최경

덕�외� 5명.� 2024.)�

그림� 1� 출생수�및�합계� 특수출산율의�연차�추이� (후생노동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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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)(표� 3).

5.� 참고문헌

김태정.� (1997).� 일본의�음식문화와�풍토.� 일본연구,� 11(0),� 171-200.

임은정.� (2014).� 고도성장기� 일본,� 그리고� 후쿠시마(福島):� 원자력� 도입을� 둘러싼� 정치경제에� 대한� 고찰.�

일본연구논총,� 39(0),� 61-87.

최경덕�외� 5명.� (2024).� 일본의�인구정책�사례�연구

김태웅�외� 6명.� (2018).� 『고등학교�동아시아사』.� ㈜미래엔

브리태니커�백과사전� https://www.britannica.com/

세계은행� https://www.worldbank.org/ext/en/home

외교부� https://www.mofa.go.kr/www/main.do

후생노동성� https://www.mhlw.go.jp/index.html

장지민�기자.� (2025.06.04.).� 일본,� 작년�출생아�수·출산율�모두�줄었다� '역대�최저'.� 한국경제.

표� 3� 주요� 연령대별� 인구� 구성비� 및� 중위연령:� 2000~2023년� (일본의� 인구정책� 사례� 연구.� 최경덕�

외� 5명.� 2024.)�



- 14 -

큐슈의�자연환경�및� 인문환경

손유익(20240335)

1.� 큐슈

큐슈(九州,� Kyushu)는� 일본� 열도를� 구성하는� 네� 개� 주요� 섬� 중� 하나로,� 혼슈의� 남서부에�

위치하며�일본에서�세� 번째로�큰� 섬이다.� 현재는�후쿠오카,� 사가,� 나가사키,� 구마모토,� 오이타,�

미야자키,� 가고시마� 등� 7개� 현으로� 이루어져� 있으나,� 본래� 고대� 율령제� 하에서는� 9개의� 주

(州)로� 나뉘어� 있었던� 것이� 오늘날� 명칭의� 기원이� 되었다(큐슈� 경제산업성,� 2024).� 섬의� 면적

은� 약� 36,782km2이며,� 인구는� 약� 1,270만� 명으로� 일본�전체의� 약� 10%를� 차지한다(CIA� 월

드� 팩트북,� 2024).� 지형적으로는� 화산과� 산악이� 발달해� 있어� 활화산� 활동과� 온천� 지대가� 두

드러지며,� 오이타현의� 쿠쥬산� 나카다케(1,791m)는� 큐슈� 본섬에서� 가장� 높은� 산으로� 꼽힌다

(일본정부관광국,� 2023).� 이러한� 지리적·자연적� 특징은� 큐슈가� 일본� 남서부의� 전략적� 요충지

이자�독자적인�환경과�문화를�형성하는�기반이�되고�있다.

그림� 1.� 큐슈의�위치(구글맵)

2.� 큐슈의�자연환경� (지형,� 기후,� 식생,� 토양�등)

큐슈는� 중앙의� 아소산을� 중심으로� 산지가� 형성되어� 있다.� 아소산� 칼데라는� 동서� 약� 18km,�

남북� 약� 25km� 규모로� 세계� 최대급이며,� 수차례의� 대규모� 분화로� 형성되었다.� 북부는� 비교적�

완만한�산지와� 구릉으로�이루어져�평야�발달이� 용이하다.� 중부는� 과거� 세토� 내해와�연결된�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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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였으나,� 화산�분출로�용암이�메워져�육지로�변했고,� 이� 과정에서�구마모토·오이타�일대에�온

천� 지대가� 형성되었다.� 남부는� 사쿠라지마와� 기리시마� 등� 활화산이� 분포하며,� 시라스층이라�

불리는�화산재�퇴적물이�넓게�퍼져�있어�침식과�토사�유출�위험이�크다.� 또한�남부�해안은�화

산� 활동과�침식� 작용으로�복잡한� 해안선을�이루는�것이�특징이다(일본�국립과학기술진흥원�지

질조사소,� 2020).

북위� 30°~34°에� 위치하는� 큐슈는� 전반적으로� 온난� 습윤한� 기후를� 보인다.� 후쿠오카의� 연

평균�기온은� 약� 15.8°C,� 나가사키는� 16.5°C로� 서울(12.5°C)보다� 따뜻하며,� 겨울에도� 5~6°C�

수준을� 유지해� 한랭하지� 않다.� 연평균� 강수량은� 1,700~2,000mm에� 달해� 다우지역으로� 분류

된다.� 특히� 6월과� 7월에는� 장마의� 영향으로� 월� 250~350mm� 이상의� 비가� 집중되며,� 8,� 9월

에는�태풍의� 영향으로�강수가� 이어진다.� 이에�따라�연� 강수량의� 절반� 이상이�여름철이�집중되

는� 뚜렷한� 계절적� 특징을� 보인다.� 이처럼� 북부� 큐슈지역의� 경우� 전형적인� 온난� 습윤� 기후

(Cfa)에� 속한다.� (Cfa� 기후는� 쾨펜의� 기후� 구분에서�최한월� 평균기온이� ­3도� 이상� 18도� 미만

이고,� 최난월�평균기온이� 22도�이상인�달이� 4개월�이상(3차� 기후�구분)인�지역을�가리킨다.)

그림� 2.� 큐슈� 북부�지역의�기후�그래프(좌� 후쿠오카,� 우� 나가사키)(일본�기상청)

*선� 그래프는� 최고기온(빨강),� 평균기온(초록),� 최저기온(파랑)을� 나타내며,� 막대그래프는�

강수량(파랑)과� 일조�시간(주황)을�나타낸다.

큐슈의� 식생은� 기후,� 지형,� 고도,� 화산� 활동� 등� 다양한� 요인에� 따라� 뚜렷한� 지역적� 변이를�

보인다.� 남부� 해안과� 저지대에는� 난온대� 상록활엽수림이� 발달하며,� 종가시나무(Quercus�

glauca)와� 후박나무(Machilus� thunbergii)가� 대표적인� 수종으로� 보고된다.� 동백나무

(Camellia� japonica)는� 일부� 상록활엽수림의� 하층� 또는� 혼합림에서� 관찰된다.� 산지에서는� 고

도� 상승에� 따라� 식생대가� 점진적으로� 변화하는데,� 대체로� 1,000m� 전후에서� 상록활엽수림에

서� 낙엽활엽수림으로의� 전환이� 나타난다.� 다만,� 이� 경계는� 지역의� 지형과� 토양� 조건에� 따라�

달라질� 수� 있으며,� 침엽수와� 상록활엽수가� 혼합된� 숲이� 분포하기도� 한다.� 특히� 사쿠라지마와�

같은� 활화산� 지역에서는�화산재의�두께,� 입도,� 화학적� 성질� 등이� 식생� 천이� 속도와� 종� 조성에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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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�영향을�주는�것으로�보고되며,� 이는�해당�지역의�식물�다양성�및� 군집�구조�형성과�밀접한�

관련이� 있다.� 또한� 큐슈� 전역에는� 전통적으로� 삼나무(Cryptomeria� japonica,� 일본의� sugi)와�

편백(Chamaecyparis� obtusa,� hinoki)을� 중심으로� 한� 조림림이� 널리� 조성되어� 있으며,� 자연

림과�함께�지역�산림�경관의�중요한�한� 축을�형성한다(Britannica,� 2025).

그림� 3.� 좌상단:� 종가시나무,� 후박나무,� 동백나무�좌하단:� 삼나무,� 편백(국립생물자원관)

큐슈� 지역의� 토양은� 화산� 작용의� 영향으로� 독특한� 특성을� 보인다.� 대표적인� 흑박토는� 유기

질이� 풍부하며,� 보수성과� 투수성이� 우수하고� 용적� 중량이� 낮아� 경작이� 용이한� 물리적� 특성을�

갖는다(NARO,� 2025).� 또한,� 아카호야층(Akahoya)은� 약� 7,300년� 전� 키카이� 칼데라� 폭발로�

형성된� 화산� 토양으로,� 미생물� 흡착� 특성을� 지닌� 것으로� 밝혀진� 바� 있다(미국� 국립보건원,�

2025).� 화산재� 토양� Andosols(FAO� 기준)은� 전� 세계� 활화산� 지역에� 분포하며,� 큐슈에서도�

널리�나타난다(Takahashi� et� al.,� 2002).

3.� 큐슈의�인문환경� (역사,� 정치,� 경제,� 사회,� 문화,� 도시,� 인구)

큐슈라는� 이름은� 본래� ‘九州(구주)’에서� 유래하였는데,� 이는� 고대에� 큐슈가� 9개의� 주(州)� ‘치

쿠젠,� 치쿠고,� 부젠,� 분고,� 히젠,� 히고,� 휴가,� 오스미,� 사쓰마’로� 나누어져� 있던� 데서� 비롯되었

다.� 이러한� 구획은� 에도� 시대까지� 이어졌으며,� 1871년� 메이지� 정부의� 폐번치현(廃藩置県)� 개
혁을�통해�오늘날의� 7개�현�체계(후쿠오카,� 사가,� 나가사키,� 구마모토,� 오이타,� 미야자키,� 가고

시마)로� 개편되었다.� 큐슈는� 지리적으로� 한반도와� 중국에� 가깝기� 때문에� 고대부터� 외래� 문물

과� 기술이� 집중적으로� 유입되었으며,� 야요이� 시대� 농경과� 금속문화의� 발전에도� 큰� 영향을�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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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� (Britannica,� 2025).� 또한� 고구려·백제� 등� 한반도� 세력과의� 교류� 기록도� 남아있다.� 중세

에는� 외교와� 무역의� 창구� 역할을� 했고,� 에도� 막부� 시기� 나가사키� 데지마는� 일본이� 외국과� 연

결되는� 유일한� 항구였다.� 이러한� 역사적� 맥락� 속에서� 큐슈는� 일본� 통사에서� 정치·외교·문화적�

변화를�주도하는�핵심�무대로�기능해�왔다.

표� 1.� 시대별�연표

큐슈는� 현재� 후쿠오카,� 사가,� 나가사키,� 구마모토,� 오이타,� 미야자키,� 가고시마� 7개� 현으로�

구성되며,� 중앙정부와� 지방자치단체� 체계� 속에서� 운영된다(Britannica,� 2025).� 고대에는� 다자

이후가�일본� 서부� 방위를�담당했으며,� 에도� 시대에는� 사쓰마번과�같은� 유력� 번이�독자적�영향

력을�행사했다.� 메이지�유신�이후에는� 큐슈� 출신�정치인들이�신정부�요직에� 참여하여�근대� 일

본� 정치� 변혁에� 중요한� 역할을� 하였고,� 현대에도� 후쿠오카·기타큐슈가� 지역� 정치� 중심으로� 기

능하며� 국가� 전략� 특구로� 지정된� 경제·외교� 거점� 임무를� 수행하고� 있다(큐슈� 경제산업성,�

2025).

큐슈� 경제는� 일본� 전체� GDP의� 약� 10%를� 차지하며� 균형� 있는� 산업� 구조를� 가진다(큐슈�

경제산업성,� 2025).� 농업� 생산액은� 일본� 전체의� 약� 20%에� 달하며,� 사가현� 쌀,� 미야자키현�

소고기,� 가고시마� 흑돼지� 등� 지역� 특산물이� 유명하다(일본� 농림수산성,� 2025).� 산업� 측면에서

는� 자동차,� 철강,� 조선,� 전자·반도체� 산업이� 발달하였고,� 구마모토는� 반도체� 투자� 집중으로� 거

점화가� 진행� 중이다(큐슈� 경제산업성,� 2025).� 관광·재생에너지� 산업도� 활발하며,� 벳푸·유후인�

온천과� 아소산,� 사쿠라지마� 화산� 등의� 자원을� 통해� 일본� 내외� 관광객� 유입이� 활발하다(일본�

무역진흥기구,� 2025).� 이러한� 균형적� 산업� 구조와� 아시아� 접근성은� 큐슈의� 경제적� 전략적� 중

요성을�높인다(일본정부관광국,� 2025).

큐슈� 사회는� 지역� 공동체적� 특성이� 강하며� 교육·연구� 기반이� 탄탄하다.� 후쿠오카의� 큐슈대

학은� 일본� 5대� 국립대학� 중� 하나로,� 외국인� 유학생� 비율도� 높아� 국제� 교류가� 활발하다.� 인구�

분포는� 대도시� 중심으로� 청년층이� 집중되는� 반면,� 농촌과� 산간� 지역은� 고령화와� 인구� 감소가�

진행� 중이다.� 산업화� 이후� 도시� 중심으로� 발전했으며,� 지역� 공동체� 유지와� 지속� 가능한� 발전

을�위한�지자체·대학·기업�협력�사례가�나타나고�있다(큐슈�경제산업성,� 2025).

큐슈는� 외래문화가� 일찍� 유입된� 지역으로� 독창적인� 문화를� 형성했다.� 나가사키는� 데지마(부

채꼴� 모양의� 인공섬)와� 기독교� 유산,� 서양식� 건축물이� 남아있으며,� 가고시마현(과거� 사쓰마)�

지역은� 무사� 전통이� 강하게� 남아있다.� 오이타·유후인·벳푸의� 온천� 관광,� 후쿠오카� 야타이� 포장

마차�문화,� 아리타·사쓰마�도자기�등은�전통과�현대가�공존하는�사례로�평가된다(일본정부관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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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,� 2025).� 이러한� 문화적� 다양성과� 전통� 기술은� 일본� 내에서도� 독창적� 영역으로� 자리매김하

고�있다.

그림� 4.� (좌)� 데지마�지도(한겨례),� (우)� 큐슈�지도와�주요�지명(네이버�블로그)

큐슈� 주요� 도시는� 후쿠오카,� 기타큐슈,� 나가사키,� 구마모토,� 가고시마� 등이다.� 후쿠오카는�

경제·문화� 중심지이자� 스타트업의� 허브이며� 아시아와의� 물류·교류� 거점으로� 기능한다.� 기타큐

슈는� 전통적� 중공업� 중심지였으나� 환경� 전환� 정책을� 추진� 중이다.� 나가사키는� 국제적� 역사와�

문화의� 중심이며,� 구마모토는� 역사적� 성과� 풍부한� 자연� 관광� 자원을� 갖추었다(일본정부관광

국,� 2025).� 가고시마는�사쓰마번�역사와�사쿠라지마�화산으로�관광·문화적�특징이�뚜렷하다.

큐슈의� 총인구는� 2024년� 기준� 약� 1,248만� 명으로,� 전년� 대비� 약� 0.7%� 감소하였다.� 일본�

전체� 인구� 대비� 약� 10%� 수준으로,� 일본� 지방에서� 중요한� 인구� 중심지� 역할을� 수행한다.� 성

비는� 남성이� 약� 49%,� 여성이� 약� 51%로� 여성의� 비율이� 약간� 더� 높다.� 연령별� 분포를� 보면,�

0~14세가�약� 11.5%,� 15~64세가�약� 58.5%,� 65세�이상이�약� 30.1%로,� 고령�인구�비율이�

상당히� 높다.� 특히� 65세� 이상� 노령� 인구는� 전체� 인구의� 약� 29~30%를� 차지하며,� 노령화� 지

수도� 37.5%� 수준으로,� 큐슈� 전역에서� 농촌·산간� 지역의� 고령화와� 인구� 감소가� 뚜렷하게� 나

타난다(일본� 통계국,� 2025).� 대도시권인� 후쿠오카권에는� 청년층과� 외국인� 유학생이� 집중되어�

비교적� 안정적인� 인구� 구조를� 유지하고� 있으며,� 국제적� 교류가� 활발하다.� 반면� 농어촌� 지역은�

고령화와�인구�감소�문제로� 지속가능한�지역사회�유지가�주요�과제로� 남아있다(큐슈� 경제산업

성,� 2025).� 이처럼� 큐슈는� 도시·농촌� 간� 인구� 격차와� 고령화� 문제가� 공존하는�지역으로,� 일본�

내� 지방�인구�구조의�전형적인�사례를�보여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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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세�조선­일본�관계사:� 히젠� 나고야성과�임진왜란

작성자� :� 김도경(20221248)

1.� 히젠�나고야성

히젠� 나고야성(肥前名護屋城)은� 일본� 규슈� 북서부,� 현재의� 사가현� 가라쓰시에� 위치한� 성곽

으로,� 도요토미� 히데요시가� 조선� 침략을� 준비하기� 위해� 1591년� 축성한� 거대한� 군사� 기지였

다.� 위치상으로는�일본�본토와�대마도,� 조선�반도를�잇는�최단�항로(그림� 1)와� 가까워,� 대규모�

병력과� 물자를� 집결하기에� 이상적인� 조건을� 갖추었다.� 해안� 언덕� 지형은� 방어와� 조망에� 유리

하였으며,� 해안선에는� 항만을� 조성할� 수� 있어� 장기간� 원정을� 준비하기에� 최적지였다.� 지도에

서�규슈­대마도­부산을�잇는�항로를�통해�그� 위치를�확인할�수�있다.

나고야성의� 규모는� 압도적이었다.� 본성(本城)� 면적만� 약� 17만� 평에� 달했으며,� 성� 내부에는�

천수각과� 히데요시의� 거처가� 있었다.� 성� 주위에는� 100여� 개� 다이묘� 진영이� 배치되어,� 일본�

전국의� 유력� 무장들이� 각자� 군세를� 이끌고� 집결했다.� 최대� 20만� 명에� 달하는� 병력이� 모일� 수�

있었는데,� 이는� 일본� 역사상� 전례� 없는� 병력� 동원� 규모였다.� 이러한� 진영� 배치� 방식은� 일본�

내� 권력� 구조와도� 직결된다.� 도요토미� 히데요시는� 각� 다이묘를� 자신의� 명령� 아래� 집결시키며�

권력�집중을�실현했고,� 이는�전쟁�준비인�동시에�정치적�과시였다.

또한� 나고야성은� 단순한� 군사시설이� 아니라� 군사·정치·경제가� 복합적으로� 작동하는� 대규모�

그림� 1� 나고야성에서�대마도를�거쳐�조선반도�까지의�항로(avid� Rumsey� Map� Collectio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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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도시였다.� 성�외곽에는�군량�창고와�무기�제작소,� 수리�시설이�있었고,� 항만에는�수송선과�

군선이�집결했다.� 조선�침략을�위한�대규모�물자와�인력이�이곳을�통해�관리·분배되었다.� 이처

럼�나고야성은�전쟁�전초기지이자�권력의�상징,� 군수�도시로서�다층적�기능을�수행하였다.

비슷한� 시기� 일본의� 다른� 성곽들—예컨대� 오사카성이나� 후시미성—이� 주로� 내정� 통치와� 권

력� 과시에�초점이� 맞춰졌던�것과�달리,� 나고야성은�명확히� 대외� 원정을�위한�군사적� 목적에서�

건설된� 성이었다.� 따라서� 히젠� 나고야성은� 일본� 성곽사에서도� 독특한� 위상을� 지닌다.� 오늘날�

성터와� 석축� 일부만� 남아� 있지만,� 발굴조사� 결과� 다이묘� 진영,� 항만� 시설,� 군사� 관련� 유구가�

확인되어�그� 역사적�가치를�증명하고�있다.

현재� 이� 성터는� 일본� 정부에� 의해� 국가� 사적(史跡)으로� 지정되어� 보존·관리되고� 있다.� 또한�

‘히젠(肥前)’은� 당시의� 행정� 구역명으로� 지금의� 사가현·나가사키현� 일대를� 포함하며,� ‘나고야(名

護屋)’는� 성이� 위치한� 마을� 이름이다.� 오늘날� 아이치현의� 나고야성과� 혼동을� 피하기� 위해� ‘히

젠�나고야성’이라�부른다.

2.� 임진왜란의�전개

1차� 전쟁은� 1592년� 4월� 일본군이� 나고야성을� 출발하여� 대마도를� 거쳐� 부산포에� 상륙하였

다.� 당시� 조선군은� 전쟁� 준비가� 미흡했고,� 일본군은� 조총(화승총)� 전술과� 기동력을� 앞세워� 빠

르게�진격하였다.� 불과�보름�만에�한양이�함락되었으며,� 일본군은�평양까지�북상했다.� 이� 시기�

일본군의�전술적�우위는�조선군의�큰�혼란을�불러왔고,� 국가�존망이�위협받았다.

그러나� 곧� 조선의� 저항이� 시작되었다.� 이순신� 장군이� 이끄는� 수군은� 옥포해전,� 한산도대첩�

등에서� 연승을� 거두며� 일본의� 해상� 보급로를� 차단하였다.� 일본군의� 육상� 진격은� 해상� 보급에�

의존했기에,� 수군의� 승리는� 전세에� 큰� 변화를� 가져왔다.� 동시에� 전국� 각지에서� 의병이� 봉기하

여� 일본군의� 점령지� 후방을� 교란했다.� 1593년� 명나라가� 원군을� 파견하면서� 상황은� 역전되었

다.� 평양성� 전투에서� 일본군은� 패배하였고,� 한양에서� 철수할� 수밖에� 없었다.� 이로써� 1차� 전쟁

은�교착�상태에�들어갔다(이태진,� 2000).

전쟁이� 장기화되자� 일본과� 명나라� 사이에� 강화� 교섭이� 진행되었다.� 그러나� 도요토미� 히데요

시가� 내세운� 조건(명� 황녀와의� 결혼,� 조선� 8도� 분할� 지배)은� 지나치게� 과도하여� 협상은� 결렬

되었다.� 명나라와�조선은�일본의�야망을�저지하기�위해�군사적�대응을�지속할�수밖에�없었다.

2차� 전쟁은� 1597년� 히데요시가� 병력을� 동원해� 정유재란을� 일으켰다.� 일본군은� 남해안과�

전라도� 일대를� 중심으로�공격을� 전개했으나,� 조선� 수군의� 명량대첩이�결정적� 승리를� 거두면서�

해상� 보급이� 다시� 차단되었다.� 육지에서는� 명·조선� 연합군이� 방어에� 성공하여� 일본군의� 진격

을�저지하였다.

� � 1598년� 히데요시가�사망하면서�일본군은�철수를�결정하였다.� 퇴각�과정에서�벌어진� 노량해

전에서� 조선� 수군은� 일본군을� 크게� 격파했지만,� 이순신� 장군이� 전사하는� 비극도� 있었다.� 이로

써� 7년에�걸친�임진왜란은�막을�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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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진왜란은� 조선에� 막대한� 피해를� 남겼다.� 인구가� 급격히� 감소했고,� 농업� 기반이� 파괴되었

으며,� 수많은� 문화재가�소실되거나�약탈되었다.� 도공,� 장인,� 학자들이� 일본으로� 강제� 이주되어�

일본� 사회와� 문화에� 영향을� 주었다.� 명나라는� 전쟁� 개입으로� 국력이� 소모되며� 쇠퇴했고,� 일본

은�대륙�진출에�실패했으나�이후�도쿠가와�막부�체제로의�이행을�통해�국내�안정에�나아갔다.

3.� 지정학적�의미

히젠� 나고야성과� 임진왜란은� 동아시아� 국제질서의� 균형을� 크게� 흔든� 사건이었다.� 일본에게�

나고야성은�대륙� 침략의� 전초기지였으며,� 임진왜란은�일본이� 해외� 원정을� 시도한� 최초의� 대규

모� 전쟁이었다.� 그러나�실패로�끝나면서�일본은� 이후� 도쿠가와�막부�체제� 아래에서�쇄국을� 선

택하게�되었다.� 이는�일본의�국제정책�방향을�장기간�규정하였다.

� 조선은� 국가� 존망의� 위기를� 경험하였다.� 수도와� 주요� 도시가� 점령당하고� 국토가� 황폐화되

었으나,� 수군과� 의병의� 활약을� 통해� 민중의� 저항� 의지가� 확인되었다.� 전후� 조선은� 속오군� 체

제를� 정비하고,� 국방력� 보강을� 추진하였으나� 피해가� 너무� 커� 완전한� 회복은� 쉽지� 않았다(강문

식,� 2015).�

� 명나라는� 전쟁� 개입으로� 국력이� 소모되며� 쇠퇴가� 가속화되었다.� 이는� 후금(청)의� 부상을�

막지� 못하는� 배경이� 되었다.� 따라서� 임진왜란은� 일본의� 팽창� 좌절,� 조선의� 국방� 개혁,� 명나라

의�쇠퇴라는�결과를�동시에�초래하며�동아시아�삼국의�권력�균형을�근본적으로�뒤흔들었다.

4.� 문명�교류와�전쟁의�이중성

임진왜란은� 파괴적인� 전쟁이었지만,� 동시에� 문명� 교류의� 계기도� 남겼다.� 첫째,� 일본은� 조선�

도공들을� 강제로� 이주시켜� 아리타·사쓰마� 도자기를� 발전시켰다.� 이는� 일본� 도자기가� 유럽까지�

수출되는� 계기가� 되었고,� 일본� 경제와� 문화� 발전에� 중요한� 역할을� 했다(박원규,� 2012).� 둘째,�

일본군은� 조선의� 문헌·불경·회화를� 약탈하여� 일본� 학문과� 예술� 발전에� 일정한� 영향을� 주었다.�

조선의� 유교� 경전과� 불교� 서적은� 일본� 학자들에게� 참고� 자료로� 쓰였고,� 이는� 일본� 성리학과�

불교� 연구의� 발전에� 기여하였다.� 셋째,� 조선은� 일본의� 조총� 전술과� 군사� 조직을� 경험하면서�

군제� 개혁의� 필요성을� 절감하였다.� 전후� 속오군� 체제를� 정비하고� 화기� 제작� 기술을� 보완했으

며,� 국방력� 강화의� 필요성이� 널리� 인식되었다(김강식,� 2018). 이처럼� 임진왜란은� 단순히� 침략

과�저항의�사건이�아니라,� 동아시아�문명의�충돌과�교류가�동시에�나타난�복합적�현상이었다.

5.� 현재와�역사적�가치

오늘날� 히젠� 나고야성은� 성터(그림� 2)와� 석축� 일부만� 남아� 있으나,� 여전히� 역사적� 가치를�

지닌다.� 발굴조사에서� 다이묘� 진영,� 항만� 시설,� 군사� 시설이� 확인되었으며,� 이는� 임진왜란시�

일본군의�총사로서의�역할을�보여준다.�



- 23 -

� 현재� 나고야성터는� 일본� 사적(史跡)으로� 지정되어� 있으며,� 현지� 박물관에서는� 임진왜란� 관

련� 유물이� 전시되고� 있다.� 답사� 현장에서� 이� 유적을� 바라보는� 것은� 단순한� 과거의� 흔적을� 보

는� 것이� 아니라,� 동아시아� 국제질서의� 충돌과� 교류가� 응축된� 공간을� 체험하는� 일이다.� 임진왜

란은� 조선의� 국가적� 위기,� 일본의� 팽창� 좌절,� 명나라의� 쇠퇴라는� 결과를� 남겼다.� 나고야성은�

그� 출발점이자� 상징적� 무대로서,� 오늘날� 한·일� 관계와� 동아시아� 역사� 이해에� 여전히� 중요한�

의미를�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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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가현�해안지형

작성자� :� 장재원(20221272)

1.� 사가현

�사가현은�일본� 규슈� 북서부에� 위치한� 작은� 현으로,� 자연� 경관과� 역사,� 문화가� 조화를� 이루

는� 지역이다(그림� 1).� 현은� 동쪽과� 서쪽� 모두� 바다에� 접해� 있으며,� 특히� 가라쓰만을� 중심으로�

해안지형과� 풍부한� 생태계를� 보유하고� 있다.� 사가현은� 일본� 3대� 송림� 중� 하나인� 니지노마쓰

바라� 송림과� 나나츠가마� 주상절리� 등� 지형학적� 가치가� 높은� 천연기념물을� 포함해� 다양한� 자

연유산을�지니고�있어�학술적�관심과�관광�자원으로서의�가치를�높이고�있다.�

또한� 사가현은� 일본� 전통� 도자기의� 중심지로서� 아리타,� 이마리,� 도요타� 등의� 지역이� 포함되

며,� 풍부한� 온천� 자원과� 지역� 축제도� 유명하다.� 자연과� 인간이� 어우러져� 지형과� 문화가� 함께�

발전해�온� 사가현은�해양성�기후와�온화한�자연�환경으로,� 답사�및� 연구에�최적의�장소이다.

�

2.� 카가미야마�전망대·사가현�해안지형�경관적�특징

카가미야마(鏡⼭)� 전망대는� 가라쓰시� 인근의� 카가미산(鏡⼭)� 정상� 부근에� 위치해� 있다(그림�

1).� 니지노마쓰바라� 송림과� 가라쓰만,� 가라쓰� 시가지를� 한눈에� 조망할� 수� 있는� 장소로,� 해안

그림� 1� 사가현�위치�및�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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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형·사구·송림·리아스해안·주상절리�등�다양한�경관요소가�집중적으로�나타난다(그림� 2).

일본�해안경관�형성과정에�대한�연구(이석환,� 2010)에� 따르면,� 해안경관은�자연(사구,� 암석,�

해식동굴� 등),� 인공(방풍림,� 시설� 등),� 문화(마을,� 관광� 등)가� 복합적으로� 작용해� 이루어져,� 그�

기능과�조화가� 중요하다.� 특히�사가현� 해안지형답사는�각�지형의� 생성� 원리� 및� 인간활동과�자

연환경의�복합작용,� 경관�평가·가치의�중요성�등� 체계적�인식과�실천을�요구한다.

3.� 니지노마쓰바라�해안사구와�방풍림

사가현� 가라쓰시의� 가라쓰만� 해안에� 펼쳐져� 있는� 니지노마쓰바라는� 길이� 약� 4.5km,� 폭�

400~500m로� 펼쳐진� 일본을� 대표하는� 해안사구-송림� 복합체로,� 일본� 3대� 송림� 및� 특별명승

으로� 보호받고� 있다(그림� 1).� 17세기� 데라자와� 히로타카에� 의해� 사구� 보존과� 방풍림� 목적의�

인위적� 조성이� 이뤄졌으며,� 현재까지� 국가와� 지방자치단체� 그리고� 지역사회가� 협력하여� 보호·

관리하고� 있다.� 니지노마쓰바라의� 방풍림은� 송림(곰솔류)이� 사구층� 위에� 깊이� 뿌리� 내리고� 있

어� 바람� 장애와� 해수� 유입� 차단,� 주변� 농경지·주거지� 보호,� 해안선� 안정화� 기능을� 지속적으로�

담당한다(그림� 3).�

연구에� 따르면� 방풍림식� 인공조림과� 경관정책이� 사구의� 침식·유실� 방지에� 큰� 기여를� 하지

만,� 극심한� 식생� 성장과� 관리� 부족� 시� 오히려� 해안사구� 면적� 축소와� 모래이동� 방해라는� 부정

적� 효과를� 초래할� 수� 있다(석영선� 외,� 2015).� 실제로� 일본� 특유의� 해안방재림� 정책은� 사구�

및� 송림의� “수고제한,� 생육간격� 조절,� 토지이용변화� 모니터링”� 등� 과학적� 관리체계와� 정책적�

지원을� 바탕으로,� 생태경관과� 해안지형을� 동시에� 보전해내는� 모범적� 사례로� 평가받는다(서종

철,� 2006;� 전근우�외,� 2005).�

해안사구와� 방풍림의� 조화� 및� 지속가능한� 관리체계� 확립은� 해안� 생태계� 보호와� 경관� 유지

에� 필수적인�요소이다.� 이를�위해서는� 토지이용�변화에�대한�지속적인� 감시와�함께�다양한� 환

경� 요인을�고려한� 다중� 모니터링�시스템이�구축되어야�한다.� 특히�인위적인� 조림�활동과�자연

그림� 2� 카가미야마�전망대에서�바라본�해안사구와�방풍림(AN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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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생,� 토양� 그리고�사구�내� 동식물의� 구조와�기능에� 대한� 세밀한�관찰과� 연구가�뒷받침되어야�

해안사구의�건강한� 생태계가�유지될� 수� 있다.� 일본의� 니지노마쓰바라�사례는� 이러한� 생태경관�

관리에� 있어� 행정,� 주민,� 전문가가� 협력하여� 지역� 맞춤형� 관리체계를� 성공적으로� 운영하고� 있

음을�보여준다.� 이� 사례는�한국의�해안사구�보전�및� 복원�정책에�있어�중요한�참고�모델이�될�

수� 있다.�

국내� 사례와� 비교해보면(표� 1),� 보령� 소황리� 전사구에서는�해안림� 조성이� 모래� 이동과� 사구�

내� 동적인�변화를� 크게� 제한함으로써�사구�면적의� 축소와�생태계�기능� 저하가�우려되는�반면,�

지속적이고� 체계적인� 관리� 부족이� 이러한� 부정적� 영향을� 가중시키는� 문제점이� 명확히� 드러난

다(김윤미� 외,� 2021).� 따라서� 국내� 해안사구� 보전� 정책에서는� 일본� 니지노마쓰바라와� 같은�

지역� 맞춤형� 관리체계를� 참고하여,� 과학적� 모니터링과� 지역사회� 참여를� 결합한� 통합적� 관리�

전략이� 요구된다.� 이는� 단순한� 인공조림을� 넘어� 해안� 생태계의� 건강성과� 경관적� 가치를� 지속

적으로�유지할�수�있는�기반을�마련하는�데�필수적이다(김윤미�외� 2021;� 석영선�외,� 2015).�

그림� 3� 니지노마쓰바라�방풍림(ANA)

니지노마쓰바라 소황리�전사구

사구�규모 4.5km� 길이,� 400~500m�폭 2km� 길이,� 60~100m� 폭

주요�수종 인위적�곰솔�중심� 송림 자연�초본·관목,� 일부� 소나무

관리�체계 수고�제한,� 벌채� 균형� 유지 군사�보호,� 제한적�관리

식생�관리 간격�조절,� 벌채로�균형�유지 일부�잡초�관리� 필요

사구�면적 안정�유지,� 회복� 시도 안정�유지,� 과다� 식생�시�축소� 가능

문제점 과잉�관리�시� 사구�축소� 가능성 개발�압력,� 식생� 과다�문제

표� 1� 니지노마쓰바라와�소황리�전사구�관리�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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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� 나나츠가마�현무암�주상절리의�지형학적�의미

나나츠가마(七ツ釜)는� 사가현� 가라쓰시� 겐카이나다� 해안에� 위치한� 바다굴(해식동굴)과� 현무

암� 주상절리를� 대표한다(그림� 1).� 주상절리란� 마그마가� 식으면서� 발생한� 균열이� 일정한� 방향

으로� 수축하며� 육각형,� 오각형,� 사각형� 등� 기둥� 모양으로� 발달한� 화산암� 지형을� 말한다(그림�

4).� 나나츠가마의� 특징은� 현무암� 주상절리대가� 바다의� 강한� 침식과� 풍화작용에� 의해� 수평� 혹

은�경사진�방향으로�해식동굴�및� 절벽이�발달한�점이다.�

국내� 연구(김재환� 외,� 2022)에서는� 동해안� 구룡포,� 양남,� 울산� 강동화암� 등� 미오세� 화산활

동으로�형성된� 주상절리들을�종합�비교하였으며,� 암석의�경우�구룡포는�안산암,� 양남·강동화암

은� 현무암� 및� 현무암질� 안산암으로� 확인됐다.� 니지노마쓰바라와� 달리� 나나츠가마� 주상절리의�

경우,� 암석의� 조직� 및� 분포가� 해안침식에� 더욱� 취약하며,� 주상절리의� 단면은� 사각형~육각형�

기둥이� 우세하게� 나타난다.� 현무암� 주상절리는� 암석� 내� 사장석,� 휘석,� 감람석,� 불투명광물� 등�

다양한�결정이�분포한다.�

지형학적으로�주상절리는�미세기후·풍력·해수면� 조건·마그마� 성분·냉각속도에�따라� 구조적·경

관적� 다양성을� 보인다.� 나나츠가마의� 경우� 바다굴(해식동굴)의� 형성� 역시� 주상절리대의� 암석

과�해식·파도에너지�간� 상호작용�결과�만들어진�것으로,� 제주도·한탄강�등� 국내�대표�주상절리

와�동일�원리�및� 환경적�차이를�보인다.�

주상절리대와� 해식동굴은� 기후� 변화,� 지형특성,� 화산활동,� 해안침식� 등� 복합적인� 지질학적�

과정의� 산물로,� 동아시아를� 대표하는� 중요한� 해안지형유산으로� 평가받는다.� 따라서� 지속적인�

학술연구와� 더불어� 대중� 개방� 및� 보전� 정책도� 병행되어야� 하며,� 지질유산의� 보존과� 교육,� 관

광�자원으로서의�가치�증진을�위해�지역사회와의�협력�체계�구축이�반드시�필요하다.

그림� 4� 나나츠가마�현무암�주상절리(Japan� Travel� by� NAVITIM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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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� 결론

종합적으로� 볼� 때,� 니지노마쓰바라의� 해안사구와� 방풍림은� 사구� 고정과� 송림� 조성을� 통해�

지형적·경관적� 가치를� 창출하며,� 지속적인� 관리가� 이뤄져야� 함을� 시사한다.� 국내� 신두리� 해안

사구와의� 비교에서는� 관리� 방식과� 생태계� 상태에� 따라� 결과가� 크게� 달라지는� 점이� 확인된다.�

또한,� 나나츠가마에� 대표되는� 현무암� 주상절리는� 암석학적� 특성과� 함께� 바다굴� 및� 파도에� 의

한� 해식절리� 형성� 과정을�이해하는�데� 중요한�연구�대상으로,� 지질유산으로서�관광�자원�활용�

가능성도� 크다.� 카가미야마� 전망대� 주변의� 해안경관은� 리아스식� 해안과� 방풍림,� 사구의� 자연�

및� 인위적� 복합경관� 형성� 과정을� 잘� 보여주며,� 체계적인� 관리가� 요구된다.� 모든� 영역에서� 학

술적·정책적·교육적� 가치를� 지니며,� 지역사회와의� 협동과� 생태적� 지속가능성을� 강조하는� 것이�

미래�관리�방향이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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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�평화와�기억의�지리학:

나가사키�평화공원과�군함도를�중심으로

작성자� :� 이충일(20240311)

1.� 관광과�다크투어리즘

관광이란� 다른� 지방이나� 나라의� 풍광,� 풍속,� 사적� 등을� 유람하는� 일이다.� 세계관광기구

(UNWTO)의� 통계에� 따르면,� 2019년� 14억� 5천� 9백만� 명이� 국경을� 넘어� 여행을� 떠났다.� 전�

세계�인구� 8명� 중� 1.5명이,� 또는�우리나라�인구의�거의� 30배에�달하는�사람들이�국제�관광객

이� 된� 셈이다.� 1950년대만� 하더라도�전� 세계� 국제� 관광객� 수가� 2천� 5백만� 명에�불과했던� 것

을� 감안하면,� 오늘날� 관광이� 얼마나� 중요해졌는지�실감할� 수� 있다.� 2000년대� 후반� 전� 세계적

인� 글로벌� 금융� 위기� 이후� 세계� 경제� 상황이� 불안했지만,� 그� 속에서도� 관광은� 빠르게� 회복하

여�성장세를�지속하고�있다.

관광은�여러�형태가�있다.� 이번에�방문할�나가사키�평화공원,� 폭심지,� 조선인�희생자�추도비

에는� 다크투어리즘(Dark� Tourism)� 이론을� 적용할� 수� 있다.� 다크투어리즘은� 재난이� 일어났거

나� 역사적으로� 비극적� 사건이� 일어난� 곳에� 대한� 여행을� 말한다.� 역사적으로� 비극적인� 사건이�

발생한�장소로�여행하는�것은�새로운�현상이�아니다.� 일찍부터�로마의�검투사�경기장,� 순교지,�

중세� 공개� 처형지는� 죽음과� 관련된� 관광목적지가� 되었고,� 홀로코스트에서� 9·11테러가� 발생한�

그라운드� 제로(Ground� Zero)에� 이르기까지� 죽음과� 재난의� 장소는� 전� 세계� 관광객을� 끌어들

이고�있다.

다크투어리즘을� 보는� 두� 개의� 시선이� 있다.� Seaton(1996)은� 죽음과� 관련된� 장소를� 방문하

는� 여행을� ‘죽음에� 대한� 고찰’이라� 정의하며� 그� 기원을� 15세기� 중세� 여행에서� 찾았다.� 반면�

Rojek(1993)은� 이를� ‘슬픈� 장소� 혹은� 많은� 사람들이� 갑작스럽고� 폭력적인� 죽음을� 맞이한� 장

소의� 상업적(관광)� 개발’로� 정의했다.� 소비상품화라는� 특성을� 강조하며� 과거의� 여행과� 성격이�

다르다고�주장한� 것이다.� 과연� 다크투어리즘을�포스트모던�사회에서�나타나는�한� 현상이라� 할�

수� 있을까?� 이에� Stone� and� Sharpley(2009)는� 관광객이� 어두운� 경험을� 긍정적으로� 열망할�

수� 있다는�사실을� 받아들여야�하며,� 죽음에� 대한�인간�조건의�필수적� 요소로�해석하는�사망학

적�관점에서�접근할�필요가�있다고�주장했다(조아라,� 2013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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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나가사키�평화공원의�트라우마�경관과�공간�정치

그림� 1� 나가사키�평화공원�위치(Google� 지도)

나가사키�평화공원(그림� 1)은� 1945년� 8월� 9일에� 원자폭탄이� 투하된� 지역을� 기억하고�세계�

평화를� 기원하기� 위해� 만들어진� 공간이다.� 두� 개의� 공원과� 원폭자료관으로� 이루어져� 있다.� 특

히� 나가사키� 출신� 조각가인� 기타무라� 세이보가� 희생자의� 넋을� 기리려� 만든� 평화기념상(그림�

2)이� 주된� 볼거리다.� 높이� 9.7m,� 무게� 30t의� 청동상이다.� 이� 동상은� 앉은� 채로� 팔을� ㄴ자로�

뻗은� 특이한� 자세를� 취하고� 있다.� 하늘을� 가리키는� 오른손에는� 원폭의� 위협,� 옆으로� 뻗은� 왼

손에는�평화,� 살짝�감은�눈에는�희생자의�명복을�기리는�염원과�같은�의미가�담겨있다.

그림� 2� 나가사키�평화공원�평화기념상(discover� nagasaki)

평화기념상�앞에� 자리한�평화의� 분수대(그림� 3)는� 원폭으로�온몸이� 피폭되어�물을�갈망하며�

죽어간� 희생자에게� 물을� 바쳐서� 명복을� 기원하는� 곳이다.� 세계� 평화와� 비핵화를� 외치며� 모인�

기부금으로�모아�건설된�직경� 18m의�원형�분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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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� 3� 나가사키�평화공원�평화분수대(discover� nagasaki)

미국의� B29� 폭격기에서� 투하된� 원자폭탄은� 상공� 500m� 지점에서� 폭발했다.� 투하된� 지점을�

원폭낙하중심지라� 표현하며� 낙하중심지� 푯대(그림� 4)를� 건립했다.� 피폭� 당시� 지층이� 남아� 있

으며� 파괴된� 집의� 기와,� 벽돌,� 고온에� 녹은� 유리� 등이� 매장되어� 있기도� 하다.� 주변에는� 벚나

무가�심어져�화사한�휴식�공간으로�사랑받고�있다(discover� nagasaki).

그림� 4� 원폭낙하중심지�화강암�비석(discover� nagasaki)

이렇듯�참상과� 평화를�의미하는�여러� 기념물을� 볼� 수� 있다.� 여기까지만�보면�일본이� 완전한�

피해자로� 보여진다.� 하지만� 진실을� 알고� 있는� 우리는� 이곳을� 비판적� 사고력으로� 고찰할� 필요

가� 있다.� 공원은�국가나� 지방� 공공� 단체가�공중의� 보건·휴양·놀이� 따위를� 위하여�마련한� 정원,�

유원지,� 동산� 등의� 사회� 시설(국립국어원,� 2025)을� 의미한다.� 다시� 말해� 인간이� 만든� 인조적�

공간이다.� 그� 공간에는� 제작자의� 생각,� 해석,� 의도� 등� 무엇이든� 첨가할� 수� 있다.� 입체적인� 시

각에서�만들어질�가능성이�작다는�것이다.� 실제로� 일본�당국은�이� 공원을� 통해� 피폭� 도시라는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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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례� 없는� 특수성을� 활용하여� 피해자� 입장을� 강조한다.� 앞서� 언급한� 기념물들을� 보면� 알� 수�

있다.� 이를� 통해� 일본이� 전쟁� 가해자였다는� 점은� 비교적� 약화된다.� 그나마� 조선인� 희생자� 추

도비가�있는� 것을� 제외하면�잘못을� 인정하거나�반성하는�노력은�찾을�수� 없다.� 그럼에도�불구

하고�사과하지�않아도,� 잊으려�애써도,� 일본이� 19세기�말부터�제국주의�흐름에�합류한�사실은�

변하지� 않는다.� 무엇보다� 우리나라의� 국권을� 빼앗고� 자원을� 수탈한� 것은� 씻을� 수� 없는� 범죄

다.

원폭으로� 피해를� 입은� 구체적인� 숫자는� 다음과� 같다.� 약� 27만� 명이� 피폭당하고,� 7만여� 명

이� 사망했다.� 그중�조선인� 2만� 명이�피해를� 입었고,� 약� 1만� 명이�사망했다.� 이를�기리는� 조선

인� 희생자� 추도비는� 평화공원� 내� 2개가� 설치되어� 있다.� 1979년에� 원폭투하� 중심� 지점� 부근

에� 하나,� 2021년에� 2~3분� 거리에� 또� 하나를� 설치했다.� 각각� 재일조선인총연합회� 주도,� 정부

와� 민단� 주도로� 세워졌다는� 것이� 큰� 차이다.� 1979년에� 설치한� 추도비(그림� 5)는� 1967년� 한

국에서� 원폭피해자협회가�결성된� 것이� 시작이었다.� 지속적으로�일본� 정부에� 생존자� 치료와� 피

해� 보상을� 요구하던� 중� ‘나가사키� 재일조선인의� 인권을� 지키는� 모임’이� 추도비� 건립을� 제기했

다.� 그러자� 일본인들이� 모금운동을� 하며� 50만� 엔(약� 470만� 원)이� 생겼고,� 1979년� 8월� 9일

에�추도비를�세웠다.

그림� 5� 나가사키�원폭조선인희생자추도비(한겨레)

2021년에� 설치한� 추도비(그림� 6)는� 험난한� 과정을� 거쳤다.� 1994년에� 주후쿠오카�대한민국�

총영사관이� 추모� 부지를� 요청했고,� 일본� 당국은� 건립� 장소를� 내주는� 데� 소극적이었다.� 원폭�

폭심지에서� 약� 30m� 떨어진� 곳에� 세우기로� 결정된� 후에는� 문구를� 두고� 갈등이� 계속됐다.�

2013년� 출범한� 추도비� 건립위원회는� 나가사키� 군함도에� 끌려와� 희생당한� 징용� 피해자를� 배

려해� ‘강제적인� 징용� 동원’이라는� 문구를� 넣으려� 했다.� 하지만� 일본� 당국은� 징용� 피해자들이�

강제로� 끌려왔다는� 주장은� 사실이� 아니라고� 했다.� 끝내� ‘강제’라는� 표현� 대신� ‘본인의� 의사에�

반하여’라는� 문구를� 넣는� 것으로� 타협했다.� 다만� 아래에� 있는� 영어� 설명에는� ‘forced� to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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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ork(강제로� 노역했다)’는� 표현을� 넣어� 강제성을� 좀� 더� 명확히� 드러냈다.� 강성춘� 추도비� 건립

위원장은� “영어로라도� ‘강제’란� 표현을�남긴�것이�의의”라고�말했다.

그림� 6� 나가사키�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(조선일보)

3.� 군함도의�이중적�기억

일명�군함도(그림� 7)로� 알려진�일본�무인도의�공식�명칭은�하시마(端島)다.� 일본의�무인도가�

전� 세계에� 알려지기� 시작한� 것은� 군함도가� 유네스코� 세계유산에� 등재되는� 2015년이었다.� 특

히� 등재� 과정에서� 한국과�일본�사이의� 논쟁이�불거지면서�널리�알려졌다.� 일본� 규슈� 나가사키�

항구에서�남서쪽으로�약� 19km� 떨어진�곳에�위치한�군함도는�면적� 63,000㎡의� 크지�않은�섬

이다.� 그러나�이� 섬에는� 19세기�초� 석탄이�발견된�이래� 20세기�말까지�일본�근대화와�산업화

의�동력을�제공한�해저탄광이�위치해�있다.

그림� 7� 군함도�위치(중앙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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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함도는� 1890에� 미츠비시� 회사가� 매입하여� 근대적� 채광기술을� 도입해� 경영하면서� 본격적

으로� 개발된� 탄광이다.� 이후� 미츠비시� 다카시마� 광업소� 하시마갱으로� 발전했고,� 1920년대에

는� 노동자와� 그� 가족이� 거주하기� 위해� 고층� 건물,� 학교,� 병원� 등이� 밀접� 건설되었다.� 일본� 최

초의� 콘크리트� 건물이� 세워진� 곳으로도� 알려져� 있다.� 고층� 건물의� 스카이라인이� 멀리서� 보면�

마치� 군함을� 닮아� 군함도(그림� 8)라� 불리게� 되었다.� 해저탄광은� 1930년대에� 급성장하여�

1941년� 한때� 연생산량이� 40만� 톤을� 넘기도� 했다.� 당시� 태평양전쟁� 시기� 일본은� 침략전쟁을�

위한� 동력을� 군함도에서� 찾았다.� 그� 과정에서� 조선인과� 중국인을� 강제로� 동원하였다.� 패전� 후

에도� 탄광산업은� 계속되었고,� 1959년에는� 5,259명이� 모여� 살며� 세계에서� 인구� 밀도가� 가장�

높은� 지역이� 되기도� 했다.� 그러나� 1970년대� 일본� 에너지� 정책에� 변화가� 생기며� 1974년에�

폐광되고�무인도가�되었다.

그림� 8� 군함도(민족문제연구소)

2014년� 일본이� 유네스코에� 제출한� 자료에� 따르면,� 일본� 정부는� 메이지� 산업유산의� 현저한�

보편적� 가치를� 서구에서� 비서구권으로� 산업화가� 성공적으로� 이전된� 첫� 번째� 사례라는� 점에서�

찾고� 있다.� 군함도의� 여러� 시설을� 서구의� 첨단기술을� 적극� 수입하여� 단기간에� 성공적으로� 산

업화를�이뤄낸�기반을�제공한�건축물로�규정한�것이다.� 특히�나가사키를� 1869년부터� 1910년

까지� 조선업과� 탄광업이� 번성한� 산업화의� 핵심� 지역으로� 제시했다.� 이어서� ‘현재는� 폐허인� 하

시마� 탄광은� 인공적으로� 개간한� 섬이며,� 1895년� 일본에서� 최초로� 개척한� 해저탄광이� 있는�

곳’이라는�표현으로�군함도를�소개하고�있다(한정선,� 2017).

한편,� 상술했듯이� 이� 섬에는� 강제� 동원의� 역사가� 숨어있다.� 중일전쟁� 발발� 후� 1939년� 9월

부터� 일본으로� 조선인� 노무자를� 동원하기� 시작했다.� 노동조합� 기록에� 의하면� 1943~1945년

간� 500~800명�정도의�조선인� 노무자가�있었던� 것으로�보인다.� 군함도에�동원된� 대부분�조선

인은� 도착� 후� 간단한� 교육을� 받고� 갱내에서� 주로� 위험한� 채탄� 현장에� 투입되었다.� 또한� 군함

도는� 해저탄광이고,� 누워서� 탄을� 캐야� 하는� 구조(그림� 9)였다.� 조선인은� 한� 사람이� 간신히� 통

과할� 정도의� 작은� 갱구를� 600~1000m까지� 기어가서� 물에� 젖은� 상태로� 하루� 12시간� 이상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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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했다.� 바닷가에� 위치한� 조선인� 숙소에는� 바닷물이� 들이쳤고� 사람이� 파도에� 휩쓸리는� 일도�

있었다.

그림� 9� 징용자가�탄을�캐는� 모습(민족문제연구소)

석탄�증산을�강요하는�강도� 높은� 작업과� 열악한�식량� 사정,� 일상적인� 폭력을�견디기� 어려웠

던� 조선인들은� 석탄� 상자나� 사과� 상자� 파편을� 잡고� 헤엄쳐� 탈출을� 시도했다.� 탈출을� 막기� 위

해� 일본인� 재향군인� 회원이� 총을� 들고� 경비를� 서기도� 했으나� 탈출� 시도는� 멈추지� 않았다.� 탈

출에� 성공할� 가능성은� 매우� 낮았으며,� 대부분� 거친� 풍랑에� 익사하거나,� 설령� 바다를� 건너� 가

까운�섬에�도착하더라도�목숨을�부지하기�어려웠다(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).

우리에게� 군함도는� 어두운� 시대의� 비극적� 이야기로� 가득� 차� 있다.� 하지만� 이� 섬이� 단순한�

지옥관광지에�그치지� 않고�지역�내에서,� 또� 국제사회에서�의미�있는�장소가� 되기�위해서는� 희

망의�메시지를�전달할�수� 있어야�한다.� 나아가� 지금도�곳곳에서�이뤄지는�저임금�노동착취�문

제� 해결에� 대한� 고민까지� 함께� 생각할� 수� 있다.� 우리만의� 문제가� 아닌� 보편적� 인권� 문제라는�

의미�전달이� 시급하다.� 이를�통해�어두운� 유산인�군함도를�국제사회가�공유할�수� 있는�희망의�

미래유산으로�만들어야�한다.

4.� 나가사키�군함도�디지털�박물관

군함도에서� 약� 20km� 떨어진� 나가사키항에� 군함도� 디지털� 박물관(그림� 10)이� 있다.� 군함도

가� 2015년에� 유네스코� 세계유산에� 등재된� 것에� 힘입어� 일본의� 산업혁명� 유산으로� 기념하는�

취지의�장소다.� 박물관�홈페이지에서�설명하는�글은�다음과�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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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� 10� 군함도�디지털�박물관�위치(Google� 지도)

‘최신� 디지털� 기술로� 그� 무렵의� 군함도에� 타임� 슬립!� 메이지� 일본의� 산업혁명유산으로서�

2015년� 7월에� 세계유산� 등록된� 군함도.� 인구� 밀도� 세계� 제일의� 활기� 넘치는� 섬의� 모습이나,�

상륙�투어에서는�볼� 수� 없는�금지�구역�등,� 거대�스크린이나�프로젝션�매핑으로�체감할�수� 있

는� 뮤지엄(그림� 11)입니다.� 사람들의� 기억에서� 잊혀져� 있던� 이� 섬이,� 메이지� 일본의� 산업혁명�

유산의� 하나로서� 2015년� 7월에� 세계유산� 등록되어,� 일본의� 근대화란� 무엇인가를� 상기시키는�

계기가� 되었습니다.� 불과� 0.063㎢� 안에� 당시� 세계� 최대의� 인구� 밀도를� 안은� 절해의� 고도.� 그�

활기� 넘치는� 당시의� 영업을� 최신의� 디지털� 디바이스를� 통해서� 눈앞에� 전개하는� 것으로,� 여러

분의� 무한의� 상상력에� 일하고,� 선명한� 채색을� 수반해� 지금에� 되살아오기를� 바랍니다(travel�

nagasaki).’

번역본이기에� 어색한� 부분이� 있긴� 하지만,� 반성과� 사과가� 없는� 것은� 분명히� 알� 수� 있다.� 산

업혁명의� 빛나는� 역사를� 자랑하는� 이� 공간에서� 우리는� 강제� 징용을� 기억하며� 바라보아야� 하

는�이유다.

그림� 11� 군함도�디지털�박물관�관람�요소(travel� nagasaki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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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�네트워크와�국제교류사:� 데지마�네덜란드�상관� (해양�네트워

크의�결절점),� 부산과�후쿠오카의�초국경경제권의�가능성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작성자:� 길현호(20211351)

� 1.� 데지마의�지정학적�위치

� 데지마(그림� 1)는� 위� 사진� 내의� 빨간� 점에� 자리� 잡고� 있다.� 나가사키현�나가사키시의�북서

쪽,� 북위� 32°� 44′� 56″,� 동경� 129°� 52′� 24″에� 위치한다.� 데지마는� 16세기� 나가사키� 항에�

만든� 인공섬이다.� 이는� 대한민국의� 부산,� 제주도,� 중국의� 상하이� 등과� 같이� 동아시아� 해상� 네

트워크�결절점�역할을�한다.�

� 2.� 데지마와�네덜란드�그리고�서양세력

�과거� 데지마는� 인공섬이� 아니었다.� 일본이� 인공섬을� 만든� 이유를� 결론부터� 말하자면� 15~16

세기부터�시작된�대항해시대로부터�일본에�들어오는�서유럽�상인들을�자국민과�분리함과�동시

에� 교류하기� 위해서이다.� 1543년� 처음� 다네가시마에서� 포르투갈인을� 발견했다.� 그� 이후로� 스

페인,� 포르투갈,� 영국,� 네덜란드� 같은�서유럽� 국가들이�일본에� 들어오기�시작했다.� 이� 일이�데

지마� 역사의� 시발점이라고� 볼� 수� 있다.� 이후� 서유럽� 국가에서� 과학기술,� 세계� 정보� 등을� 교류

하며� 일본은� 발전했다.� 하지만� 시간이� 지나면서� 서서히� 일본은� 서유럽을� 배척하기� 시작했다.�

대표적인� 이유� 중� 하나는� 쇄국� 정책이다.� 일본이� 이를� 시행한� 배경에는� 종교적� 요인이� 있었

다.� 당시� 일본은� 신토와� 불교� 등� 전통� 종교를� 중시했지만,� 서유럽에서� 그리스도교(가톨릭)가�

전래되기� 시작했다.� 일본은� 이를� 자국의� 전통과� 권위를� 위협하는� 침략적� 성격으로� 인식하고,�

서유럽� 국가들을� ‘사교’� 집단으로� 여겼다.� 이러한� 이유로� 일본은� 쇄국� 정책을� 실시하게� 되었

다.� 일본이� 서유럽과의� 교류를� 완전히� 단절하게된� 계기는� 1587년� 신부� 추방령을� 시작으로�

그림� 1� 데지마�위치(구글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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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7년� 가톨릭�신자� 26명의�처형�그리고� 1612년� 도쿠가와�이에야스의�그리스도교�금교령에

서부터� 시작됐다.� 이후� 1637년� 10월부터� 1638년� 2월까지� 총� 약� 4개월간� 그리스도교인이�

중심이� 된� 시마바라,� 아마쿠사의� 난에서� 봉기� 세력� 약� 37,000명을� 전멸시켰고� 1639년� 포르

투갈� 및� 타� 서유럽� 국가와의� 관계를� 단절했다.� 이� 중에서� 유일하게� 네덜란드와는� 지속적으로�

교류하였는데,� 그� 이유는�타� 서유럽�국가와� 다르게�포교�활동을� 하지� 않는다는� 전제하에�유지

될� 수� 있었다.� 이후� 일본의� 막부는� 포르투갈� 등� 타� 서유럽� 국가를� 감시한다는� 목적으로� 나가

사키에� 인공섬인� 데지마를� 만들었고� 네덜란드와는� 지속적인� 교류를� 위헤� 항구� 기능을� 유지하

였다.

� 3.� 데지마�네덜란드�상관과�동아시아�해상�네트워크

네덜란드�상관(商館,� 무역사무소)은�외국�회사나� 상인이� 세운� 무역� 거점을� 뜻한다.� 데지마는�

네덜란드�회사와� 상인들에게�이러한� 거점� 역할을� 했으며,� 단순히� 네덜란드와의�교류만� 이루어

진� 곳이� 아니었다.� 실제로� 중국과� 조선과도� 활발한� 교류가� 이루어졌으며,� 네덜란드� 선박은� 인

도네시아,� 대만�등을�거쳐�데지마에�도착하는�항로(그림� 2)를� 이용하였다.

이러한� 지정학적� 위치와� 다국적� 교류� 덕분에� 일본은� 서양뿐만� 아니라� 동아시아� 여러� 국가

의� 문화,� 과학,� 기술을� 받아들이는� 국제도시로� 성장할� 수� 있었다.� 서양에서는� 해부학,� 천문학,�

화학� 등� 근대� 과학� 지식이� 유입되어� 일본� 난학(네덜란드� 학문)에� 큰� 영향을� 미쳤고,� 조선과�

중국에서는�차,� 비단,� 자기,� 의약품� 등� 다양한� 물품이� 수입되었다.� 이러한� 교류는�후일� 메이지�

유신을� 통한� 근대화의� 기초가� 되었다.� 비록� 종교는� 엄격히� 통제되어� 있었기에� 가톨릭이나� 그

리스도교� 등은� 배척되었지만,� 과학,� 기술,� 상업,� 문화� 측면에서는� 열린� 공간으로� 기능하며,� 일

본�내� 지식·정보의�중심지로�자리�잡았다.

즉,� 데지마는� 단순히� 네덜란드� 상관의� 기능을� 넘어,� 동아시아� 해상� 네트워크의� 중심지(그림�

3)로서� 일본과� 아시아,� 나아가� 서양과의� 국제적� 교류를� 연결하는� 핵심� 거점이었다.� 또한,� 항

로와�교역망을�통한�정보,� 기술,� 문화의�흐름을�일본�내부로�전달하는�전략적�공간이었다.

그림� 3� 전� 세계� 네덜란드�동인도�회사�

(Dutch� East� India� Company,� Trade�

Network,� 18th� Century)

그림� 2� 하멜의�이동경로

(한국문화사,� 표류한�서양인들이�이해한�조선)



- 40 -

� 4.� 부산과�후쿠오카의�초국경�경제권과�경제�회랑의�가능성

� 많은� 사람이�일본의� 후쿠오카로�여행을� 간다.� 부산과� 후쿠오카�간의� 거리는� 약� 200km� 정

도로� 매우� 인접해� 있기� 때문이다.� 이는� 비행기로� 약� 40분� 정도� 걸리는� 거리이다.� 서울에서�

부산까지� 거리가� 약� 390km인� 것에� 비하면� 매우� 가까운� 거리에� 있다.� 그렇기에� 후쿠오카는�

한국�관광객이�많이�찾는�도시�중�하나이다.�

� 과거부터� 부산-후쿠오카� 초광역� 경제권� 형성에� 관한� 논의가� 이루어지고� 있다.� 이는� 2008

년부터� 시작하여� 2024년� 10월� 제17차� 회의로� 지속되고� 있다.� 두� 도시가� 협력하려는� 이유는�

경쟁력� 강화이다.� 한국의� 서울,� 일본의� 도쿄는� 동아시아를� 넘어� 세계적으로� 인정받는� 탈아시

아급� 영향력을� 지닌� 도시이다.� 이에� 비해� 부산과� 후쿠오카는� 경쟁력이� 떨어지는� 것이� 사실이

다.� 이를� 위해� 2016년� ‘한-일� 해저터널� 추진(그림� 4)을� 위한� 심포지엄’에서� “Asia� Gateway”

를� 선언했다.� 이는� 공동사업의�목적으로,� 공동�로고�제작,� 홍보� 영상�제작,� 공동�홍보� 활동�등

을� 준비하고� 있다.� 더� 나아가� 자동차� 부품,� IT� 산업,� 영화� 등� 다양한� 분야에서�활동한다.� 이를�

위해선� 각� 도시� 간의� 왕래가� 편리하고� 자유로워야� 한다.� 그래서� 각� 도시는� 2000년대� 초반부

터� 부산-후쿠오카� 해저터널� 건설을� 추진하고� 있다.� 막대한� 일자리를� 창출,� 물류업� 발달,� 관광

객� 증가를� 기대할� 수� 있기� 때문이다.� 하지만� 이에� 대한� 우려� 점도� 명확하다.� 첫� 번째로� 부산

시의� 인구가� 지속적으로� 줄어든다는� 점이다.� 게다가� 고령화� 지수도� 같이� 오르기에� 창의적� 활

동이� 더딜� 수� 있다.� 두� 번째로� 비용이다.� 부산과� 후쿠오카를� 잇는� 해저터널� 건설� 시에� 약�

100조라는� 막대한� 비용이� 발생하여� 현재까지� 실행되고� 있지� 않다.� 이� 외에도� 언어,� 문화,� 노

선도�선정(그림� 4)� 등� 다양한�문제점들이�지적되고�있다.� 실제로� 사인� 디자인� 선정�시에도� 부

산과� 후쿠오카�지역의� 의견이� 대립해� 차질을� 겪고� 있다.� 해외� 사례로는� 영국-프랑스� 해저터널

(유로터널)이� 있다(그림� 5).� 1994년에� 완공되었으며,� 총� 길이� 약� 50km,� 총� 비용� 150억� 달

러(20조)가� 사용됐다.� 덕분에� 파리-런던� 배편� 시간은� 2시간에서� 35분으로� 단축됐고,� 기차로�

3시간만에� 이동할� 수� 있게� 됐다.� 이를� 통해� 양국은� 막대한� 이익을� 얻었다.� 물론� 유로터널이�

건설되는� 과정이� 순탄했던� 것은� 아니다.� 두� 국가� 간� 역사적,� 경제적,� 문화적� 가치관이� 너무나

그림 4 부산-후쿠오카 해저터널 예상도
(연합뉴스)

그림 5 영국-프랑스 유로터널 (네이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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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� 달랐다.� 그럼에도� 극적인� 합의� 끝에� 1805년� 영국과� 프랑스의� 마지막� 트라팔가르� 전쟁이�

끝난�뒤�나폴레옹의�양국�간� 터널을�꿈꾸는�것을�시작으로� 1994년�마침내�완공될�수� 있었다.�

� 해외� 성공� 사례에서� 알� 수� 있듯이� 부산-후쿠오카� 프로젝트는� 한-일� 두� 국가에게� 너무나도�

매력적이다.� 그래서� 현재까지� 끊임없이� 논의되고� 진행되고� 있다.� 이를� 통하여� 초국경� 경제권�

즉,� 서로� 다른� 국가가� 만나� 경제,� 산업,� 문화� 등� 교류를� 통해� 하나의� 경제적� 네트워크를� 형성

하는�중이다.

� 5.� 동북아�도시�네트워크와�부산의�역할

부산은� 과거부터� 대한민국� 국제� 교류의� 중심지� 역할을� 했다.� 부산항은� 대한민국� 남단에� 있

는� 국제� 무역과� 물류의� 중심지로서,� 단순히� 상품을� 싣고� 내리는� 항만� 이상의� 중요한� 기능을�

수행해� 왔다.� 역사적으로는�일본과� 동아시아�국가들과의�교류� 관문으로서�무역과� 물류의� 중계�

허브� 역할을� 했으며,� 근대� 이후에는� 컨테이너� 항만과� 환적항만으로� 발전하면서� 국제� 해상� 물

류의�핵심�거점으로�자리�잡았다.

� 부산항은� 다양한� 산업� 분야의� 물동량을� 처리해� 왔다.� 곡물,� 석탄,� 철강,� 기계류,� 화학제품�

등� 국내� 산업� 생산과� 수출입을�연결하며,� 동시에�일본,� 중국,� 동남아시아,� 유럽� 등과�연결되는�

해상�물류�중계�기능을� 수행하였다.� 이러한� 기능은�부산이� 단순한�항구�도시가� 아니라�동북아�

해상� 네트워크에서�전략적� 요충지로�자리매김하게�만든� 핵심� 요인이다.� 또한� 부산항은� 국제여

객터미널을�통해�한일�간� 사람과� 문화,� 지식,� 기술의�교류도�가능하게�하였다.� 특히� 부산-후쿠

오카� 노선은� 짧은� 거리� 덕분에� 관광,� 상업,� 문화� 교류를� 활성화하며,� 초국경� 경제권을� 실험할�

수� 있는� 공간으로� 기능했다.� 해상� 교통뿐� 아니라� 김해공항과� 연계한� 물류·인적� 교류는� 부산을�

그림 6 북극항로와 수에즈 운하 
(해양수산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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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과� 항공을� 연결하는� 통합� 허브로� 만들었다.� 산업적� 측면에서도� 부산항은� 조선,� 해운,� 수

산,� 물류� 산업의� 중심지� 역할이다.� 조선소와� 해운사가� 밀집하면서� 산업� 클러스터를� 형성하고,�

수산물과� 농산물,� 공산품을� 수출하는� 역할도� 하였다.� 이러한� 산업� 기반은� 부산항이� 단순히� 통

관과�물류�처리만� 하는� 항만이�아니라,� 지역과� 국가� 경제를�연결하는�전략적�핵심임을�보여준

다.� 또한� 최근� 해운업계에서� 부산항에서의� 북극항로� 개척에� 힘을� 쏟고� 있다.� 북극항로는� 기존�

한국에서� 유럽을� 가기� 위해� 수에즈운하를� 지나는� 것이� 아닌� 베링해협을� 지나가는� 항로이다.�

수에즈운하는�약� 20,000km,� 북극항로는�약� 13,000km로�항로�거리를�엄청나게�단축시킬�수�

있다.� 2018년� 부산항에서� 첫� 북극항로를� 통과하는� 선박을� 시작으로� 현재(2025년)에� 해양수

산부는�약� 5,500억원의�예산을�투입하며�항로�개척에�힘을�싣는�중이다(그림� 6).

결과적으로,� 부산항은� 한국� 남단의� 국제� 무역과� 물류� 중심지,� 동북아� 해상� 네트워크의� 전략

적� 거점,� 산업과� 경제,� 문화가� 만나는� 초국경� 교류의� 핵심� 공간으로� 기능을� 할� 수� 있다.� 또한�

북극항로가� 적극적으로� 사용된다면� 동북아� 도시� 네트워크에서� 부산항은� 핵심적� 역할을� 할� 수�

있을�것으로�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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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�최초의� ‘유네스코�세계지질공원’으로�인정받은�운젠아마쿠사�

국립공원�운젠지옥,� 니타�제2전망대

작성자� :� 원동욱(20240317)

1.� 운젠시�개요

운젠시(그림� 1)는� 일본� 규슈� 지방� 나가사키현에� 위치한� 온천마을이다.� 운젠시의� 총인

구는� 39,078명(2024년� 기준)으로� 나가사키현의� 소멸� 가능성이� 있는� 지역� 중� 한� 곳이

다(장미경,� 2025).� 그러나,� 현재� 운젠시는� 관광산업을� 중심으로� 관광객을� 통해� 지역� 유

지를�하기� 위해� 노력하고� 있다.� 운젠시엔� 다양한�관광상품이�존재하는데,� 대표적인�관광

지는� 운젠아마쿠사� 국립� 공원이� 있다.� 운젠아마쿠사� 국립� 공원은� 1934년� 3월� 16일에�

국립� 공원으로� 지정되었으며,� 세토� 내해� 국립공원,� 기리시마� 국립� 공원과� 함께� 일본� 최

초의� 국립� 공원으로� 지정되었다.� 또한,� 운젠아마쿠사� 국립공원은� 2015년� 일본� 최초로�

유네스코� 세계지질공원으로� 이름을� 올렸다.� 운젠� 화산지역� 유네스코� 세계지질공원의� 주

제는� “활화산과� 인간의� 공존”이라는� 키워드로� 지정되었다.� 운젠아마쿠사� 국립공원의� 북

부와� 동부는� 농업이� 이루어지는� 넓고� 비옥한� 땅으로� 사용하고� 있다.� 남부에서는� 과거�

현무암질� 용암류가� 분출했는데,� 이는� 운젠지역에서� 가장� 오래된� 화산암이다.� 남서부에�

또한� 오래된� 안산암� 용암류와� 쇄설류가� 존재한다.� 운젠시에� 화산암이� 많은� 이유는� 운젠

산이� 약� 50만� 년� 전부터� 시작되어� 현재까지도� 진행� 중인� 활화산이기� 때문이다.� 운젠아

마쿠사�국립공원�내부엔� 운젠� 지옥이라� 불리는� 천연� 온천이� 존재하는데�운젠� 화산의� 열

기로�인해�끓는�온천수와�유황�냄새가�마치�지옥같이�보여�붙여진�이름이다.

그림� 1.� 운젠시의�지도� (구글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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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운젠�화산�분화

운젠�화산은� 후겐산(1,359.3m),� 헤이세이� 신산(1,482.7m),� 묘켄(1,333m),� 쿠니미산

(1,347m)으로� 이루어진� 복합� 화산이며,� 면적은� 약� 46,000ha이다.� 운젠� 화산은� 2025

년까지� 총� 3번의� 분화�기록이� 있으며,� 그중� 가장�최근에� 일어난� 분화는� 1991년� 헤이세

이� 신산� 분화이다.� 헤이세이� 신산의� 분화는� 1960년대부터� 징후가� 관측되었고,� 이후�

1990년에� 분화가� 시작되어� 1991년� 봄,� 다시� 분화하였다.� 재분화한� 헤이세이� 신산은�

화산쇄설물류를� 동반한� 대규모� 분화가� 이루어졌고,� 이로� 인해� 수십� 명의� 실종� 및� 부상

자와� 43명의�사망자가�발생했다.�

화산� 폭발과� 지진으로� 인한� 토석류로� 인해� 가옥이� 묻히는� 등� 운젠시에� 큰� 피해를� 끼

쳤다(그림� 2).� 헤이세이� 신산의� 분화는� 운젠지역에� 있어� 아픈� 상처로� 남아� 이를� 기리고

자�시마바라시에�재해기념관과�보존공원을�만들었다.� 재해기념관과�매몰가옥�보존공원은�

참사� 이후� 매몰� 지역� 일부를� 1996년부터� 정비하여�시마바라�매몰가옥�보존공원으로�개

장하여,� 관광지처럼�만들어�사람들이�재해를� 기억할�수� 있도록� 재현해두었다.� 공원�내부

엔� 실제� 토석류에� 묻힌� 가옥을� 발굴하여� 그대로� 전시하고� 있으며,� 관광객으로� 하여금�

당시� 상황을� 실감할� 수� 있도록� 유리� 덮개를� 통해� 전시하고� 있다.� 일부� 주택은� 거의� 원

형에� 가까운� 상태에서� 토석류에� 매몰되어� 있는� 모습으로� 전시되어� 있다.� 이를� 통해� 당

시�분화가�얼마나�위협적인지�눈으로�확인할�수� 있다.

그림� 2.� 시마바라�매몰가옥�보존공원�내부�토석류�피해� 가옥

3.� 운젠시의�관광

운젠시는� 화산� 분화로� 인해� 큰� 피해를� 입었지만,� 그만큼� 관광에� 있어� 큰� 입지를� 얻었

다.� 그중� 니타� 제2� 전망대는� 운젠지역을� 여행하는� 관광객의� 사진� 명소이다.� 니타� 제2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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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망대는� 규슈� 나가사키현의� 운젠,� 시마바라반도� 쪽,� 니타� 고개� 도로� 중간에� 있는� 전망

대이다.� 전망대에서는� 운젠� 화산군과� 특히� 헤이세이� 신산을� 가까이에서� 볼� 수� 있다는�

점에서� 화산� 분화를� 연구하는� 사람들� 또한� 모이기도� 하였다.� 니타� 제2� 전망대는� 헤이세

이� 신산의� 용암돔,� 운젠� 산지,� 아리아케해,� 시마바라시� 주변� 해안� 경관� 등� 다양한� 지질�

포인트들을�확인할�수� 있다.�

니타� 제2� 전망대는� 관광지일� 뿐만� 아니라� 운젠지역의� 화산에� 대한� 지질학적� 변화를�

관찰할� 수� 있는� 지역이기도� 하다.� 헤이세이� 신산은� 현재까지도� 생성되고� 있는� 활화산이

다.� 헤이세이� 신산의� 형성과정은� 화산� 활동의� 위험성과� 지형� 발달의� 동시성을� 보여주는�

대표적� 사례로,� 니타� 제2� 전망대는� 이러한� 현상을� 안전하게� 조망할� 수� 있는� 최적의� 지

점이다.

4.� 지리�교육적�활용방안

운젠� 화산� 분화는� 자연재해와� 인간� 생활에� 대해� 학습할� 수� 있는� 예시� 중� 하나이다.�

헤이세이� 신산(그림� 3)� 분화는� 화산� 분화가� 단순� 용암� 분화와� 화산재로� 인한� 피해가� 아

닌�동반된�지진과�쇄설물의�분화,� 토석류�등의�위험을�보여준다.�

미래엔� 중학교� 사회1� ‘지구� 곳곳에서� 일어나는� 자연재해’� 단원에선� 화산� 폭발의� 피해

가� 땅속� 마그마와� 지진,� 지진� 해일,� 화산재로� 발생한� 피해에� 관해� 서술되어� 있다.� 또한,�

화산� 활동과� 지진이� 발생하는� 지역주민들은� 이를� 지열발전과� 관광산업,� 농업으로� 설명

하고� 있다.� 운젠� 화산� 분화는� 화산쇄설물� 분화로� 인해� 교과서에서� 서술한� 것과� 같이� 화

산재해의� 상황을� 보여준다.� 이는� 화산과� 관련된� 단원과� 연계하여� 화산지형� 형성과� 재해

의� 실제� 사례로써� 활용할� 수� 있다.� 헤이세이� 신산(그림� 4)이� 현재진행형으로� 새롭게� 생

성된� 산이라는� 점을� 학생들에게� 가르치며,� 지형변화가� 과거에� 머무르는� 것이� 아닌� 현재

에도�일어난다는�것을�통해�화산지형에�대한�학습이�가능하다.�

시각자료(구글어스� 프로,� 위성사진� 등)를� 통해� 화산의� 성장� 과정을� 시각적으로� 확인시

킬�수� 있다.� 운젠�화산�분화는�화산재해와도�많은�관련이�있다.� 마그마와�지진으로�인한�

그림� 4.� 헤이세이�신산의�모습
그림� 3.� 헤이세이�신산의�위성사진(구글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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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가�아닌� 화산쇄설물과�토석류로� 인해서도�피해가� 발생할� 수� 있다는� 것을� 실제� 사례

를�통해�학생들에게�학습시켜�재해에�대한�시각을�넓힐�수� 있다.� 또한,� 시마바라�매몰가

옥� 보존공원과� 연계해� 학습함으로써,� 단순히� 자연재해에서� 끝나는� 것이� 아닌� 기억의� 공

간으로� 재탄생한� 사례로도� 활용할� 수� 있다.� 시마바라� 매몰가옥� 보존공원은� 여행� 지리�

과목에서� 특히� 다크� 투어리즘의� 중요한� 사례로� 사용할� 수� 있다.� 다크� 투어리즘은� 재난�

현장이나� 참상지� 등� 역사적인� 비극의� 현장을� 방문하는� 여행을� 뜻한다.� 시마바라� 매몰가

옥� 보존공원은� 화산재해의� 기억을� 보존하는� 곳으로� 다크� 투어리즘의� 한� 예시로서� 교육

에�활용할�수� 있다.� 이� 외에도�고등학교�통합사회,� 세계�지리�교과목에�접목시켜�화산지

형과�재해의�예시로써�활용할�수� 있다.�

결론적으로� 헤이세이� 신산� 분화� 사례는� 자연� 지형� 형성과� 재해� 대응을� 실제적이고� 생

생하게� 배울� 수� 있는� 교육� 자료이다.� 단순� 암기식� 학습이� 아니라� 자연과� 인간의� 관계를�

이해하고,� 재해에� 대한� 경각심과� 공감� 능력을� 기르는� 학습이� 가능하다.� 또한,� 이웃� 지역�

사례를� 통해� 그� 지역에� 대한� 이해와� 지속� 가능한� 지역� 개발의� 필요성� 등을� 생각하며,�

학생이�수업에�적극적으로�참여할�수�있도록�도모할�수�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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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�최대�활화산,� 아소와�칼데라�및�타카치호�협곡

작성자� :� 최윤정(20221274)

1.� 아소산의�지질과�칼데라

아소산은� 일본� 큐슈의� 구마모토현� 아소쿠주국립공원에� 위치한� 일본� 최대� 활화산이다.� 현재�

아소산은� 약� 27만� 년� 전에서� 9만년� 전까지� 4회� 화쇄류의� 분화로� 형성되었다.� 지난� 1만년동

안� 여러� 스코리아콘과� 다양한� 용암이� 아소산의� 칼데라� 형성� 후기� 중앙화구군의� 북서부에� 형

성되었다.� 단성화산의� 화산� 쇄설구인� 스코리아콘은� 스트롬볼리식� 분화에� 의해� 방출된� 분석이�

화구를� 중심으로�집적되어�생긴� 원추형의� 구릉이다(그림� 1).� 분출된� 분석은� 화구� 주변에� 안식

각을�이루며�쌓여�사면의�경사는� 30-40˚� 정도로�다른�화산체에�비해�대체로�급한�편이다.

나카다케� 화산은� 중앙화구구의� 원추형� 화산체이며,� 활동적인� 분화구는� 남북방향으로� 정렬된�

7개의� 작은� 분화구로� 구성된� 복합체이다.� 칼데라� 이후� 형성된� 중앙화구구는� 지역적인� 용암류

뿐만� 아니라� 테프라가� 방대하게� 층을� 이루었다.� 테프라는� 화산진이나� 화산회와� 같이� 대기에�

부유하여�이동하는�세립의�화산쇄설물로�고화되지�않은�느슨한�퇴적물이라고�불린다.

나카다케� 제� 1분화구는� 산성도가� 높은� 분화구� 호수였다.� 화산� 활동� 시기에� 화산재� 및� 스트

롬볼리식� 분화(폭발식� 분화)와� 수증기,� 수증기� 마그마가� 폭발하였다.� 이때,� 분화구� 호수� 온도

의� 상승과� 작은� 진흙은� 분화,� 호수� 수위의� 하락과� 소멸,� 백열� 현상� 등이� 나타났다.� 백열� 현상

은� 화산재의�방출과� 스트롬볼리식�분화로� 이어지는� 빨갛게� 달아오른�상태를� 말한다.� 스트롬볼

리식�분화(그림� 2)는� 용암류와�폭발식�분화로� 현무암질�용암이�스트롬볼리식�분화를�수반하여�

암재질� 화산쇄설물의�비율이� 높고,� 용암류와� 화산쇄설물이�번갈아� 쌓여� 경사가� 급한� 원추형의�

성층화산을�형성한다.� 스트롬볼리식�분화의� 경우� 화구에서� 방출되는�수증기의�하얀� 분연인� 백

연을�수반하며,� 두� 해양판의�수렴�경계인�호상열도에서�잘�나타난다.

그림� 1.� 아소산�쌀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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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데라는� 마그마의� 분출로� 화산체가� 형성된� 이후� 마그마� 방(마그마� 체임버)의� 공동� 형성으

로� 인해� 불안정해진� 화산체� 일부가� 함몰되어� 2차적으로� 형성된� 산정부� 거대한� 와지� 또는� 분

지이다.� 아소산의� 칼데라(그림� 2)는� 다량의� 마그마가� 화산쇄설물로� 중앙화구로부터� 지표로� 분

출한�후에�화산체나�주변�지역이� 함몰하여�형성된�크레이터레이크형�칼데라(그림� 4)에� 해당한

다.� 구마모토는� 아소� 칼데라에서� 공급되는� 기본� 지하수를� 100%� 사용하는� 도시이며� 약� 230

명� 인구가�생활용수로�사용할�수� 있기에�아소�칼데라는�규슈의�물항아리라고�불린다.

아소산의� 칼데라� 외륜산� 북쪽에는� 구로카와� 온천,� 하네노유� 온천� 등이� 있고,� 아소� 지역� 남

쪽으로는� 미나미아소� 온천마을이� 있다.� 수많은� 온천은� 활발한� 화산� 활동으로� 인해� 지하의� 지

열이� 높아져� 지열에� 의해� 데워진� 지하수(용천수)가� 솟아오르기� 때문이다.� 용천수는� 지하로� 흐

르는�지하수가�지표와�연결된�지층이나�단열대�등�암석의�틈을�통해�지표로�흘러나온�물이다.

2.� 타카치호�협곡의�지질�구조

타카치호� 협곡은� 구마모토현의� 아소� 화산이� 약� 12만년� 전,� 9만년� 전� 두� 차례에� 걸쳐� 분출

하였으며� 그로� 인해� 용암이� 고카세강에� 침식된� 침식� 계곡이다(그림� 5).� 이는� 거대한� 단애� 절

벽과� 맑은� 계곡물이� 어우러진� 경관으로� 1934년� 11월� 10일� 일본의� 명승지와� 천연기념물로�

그림� 3.� 일본� 큐슈�아소� 칼데라그림� 2.� 스트롬볼리식�분화�모식도(핵심�지형학)

그림� 4.� 크레이터레이크형�칼데라�모식도(미국�국립공원관리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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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되었다.� 타카치호� 협곡에는� 일본의� 명� 폭포인� 마나이� 폭포가� 있다.� 마나이� 폭포의� 높이는�

약� 17m로�타카치호�협곡의�역동적인�자연을�체감할�수� 있다.

화쇄류의� 퇴적� 과정은� 화산� 폭발� 시� 화산재,� 화산진� 등� 다양한� 물질이� 화산� 가스와� 뒤섞여�

고속으로� 분출될� 때� 지표면을� 따라� 고속으로� 흘러내리며� 퇴적된다.� 화산재와� 암석� 파편이� 층

층이�쌓이며� 퇴적되기에�화쇄류�퇴적물은�뚜렷한�층리를� 이루게�된다.� 용결의�경우�화산�활동�

시� 고온으로� 분출된� 화산� 유리� 입자가� 퇴적물의� 높은� 온도와� 압력(무게)를� 견디지� 못하고� 녹

아� 재결합하여� 굳어� 형성된� 것이다.� 이때� 내부� 화산유리(화산암편)이� 서로� 엉겨� 붙어� 굳어진

다.� 용결된� 화쇄류의� 퇴적물은� 단단한� 암석인� 용결응회암을� 형성하는데� 이는� 화산� 활동의� 높

은�온도를�보여주는�증거가�된다.�

3.� 타카치호�하천�침식

화산은� 하천과� 상호작용을� 일으킨다.� 아소산과� 같은� 현무암� 및� 안산암질� 용암은� 점성이� 낮

으므로�기존� 지형을�따라�흐른다.� 협곡�사이로� 흘러내리는�용암이�식어�굳으면� 주변� 지대보다�

침식에�대한� 저항력이�큰� 경우가�많다.� 그러므로�구� 하곡을�나타내는�화산암보다�주변�지대가�

더� 빨리�침식됨으로써�화산암으로�메워진�기존�유로는�사행하는�산릉으로�바뀐다.�

아소산에서� 분출한� 화산쇄설물은� 고카세강을� 따라� 띠� 모양으로� 흘렀다.� 화산쇄설물이� 냉각,�

응고되며� 단단한�암반이� 형성되었다.� 그� 후� 오랜�세월에�걸쳐�고카세강의�물살이�암반을�침식

하였고,� 현재� 볼� 수� 있는� 깊이� 약� 80~100m의� V자형� 협곡이� 형성되었다.� V자� 협곡의� 양쪽�

기슭에는� 뜨거운� 용암이나� 화성쇄설물이� 급히� 식으며� 냉각에� 의한� 수축으로� 주상절리가� 형성

되었다.� 크게� 두� 방향의� 주상절리를� 관찰할� 수� 있다.� 아래쪽을� 향하는� 주상절리가� 약� 12만년�

전에�먼저�형성되었으며,� 그� 이후�옆� 방향을�향하는�주상절리는�약� 9만년�전에�형성되었다(그

림� 6).

그림� 5.� 타카치호�협곡� 위치(일본�정부�관광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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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� 타카치호�협곡의�환경

타카치호� 협곡의� 자연환경은� 매우� 풍부하며� 다양한� 동식물이� 서식한다(그림� 5).� 단풍나무와�

벚나무� 같은� 낙엽수,� 은어나� 산천어� 등의� 어류가� 살고� 주변� 숲에서는� 다양한� 종류의� 들새를�

관찰할� 수� 있다.� 30분간� 보트를� 타고� 협곡을� 둘러볼� 수� 있으며� 마나이� 폭포나� 주상절리를� 감

상할�수�있다.� 타카치호�협곡은�일본의�특별�명승�및�천연기념물로�지정되어�있다.

자연환경을� 보전하기� 위해� 현지� 지자체와� 관광� 협회는� 환경� 보전과� 관광� 진흥의� 양립을� 목

표로�생태�관광�추진과�환경�교육�강화�등에�힘을�쓰고�있다.� 또한�지역의�전통문화나�신화를�

이용한� 관광� 프로그램� 개발하고�있다.� 단순한� 경승지로서뿐만�아니라� 일본의� 전통문화를� 체험

할�수� 있는�장소로서의�가치도�높아지고�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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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�여행노트,� https://ko.japan-travel-note.com/posts/249

미국�공립공원관리청,� https://www.nps.gov/articles/000/explosive-calderas.htm

그림� 6� 타카치호�협곡�주상절리(일본�여행� 노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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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와�인간생활:� 일본의�재해문화와�재해�거버넌스를�중심으로

작성자� :� � 김정훈(20221254)

1.� 일본의�재해문화�특성

 장소란�우리의�삶� 속에�투영되어� 어떤�의미를� 가지고�인식되는�공간이라�할� 수� 있다.� 또한�

각각의� 장소는� 그� 장소를� 이용하는� 장소� 구성원들의� 정서적인� 유대감에� 의해� 표출되어� 장소

애착을� 형성시킨다.� 즉� 장소애착은� 장소적� 환경의� 측면과� 인간적� 측면이� 결합된� 개념이다.� 이

는� 장소� 구성원들의�안정감·친밀감·행복감을�불러일으키는�장소를� 의미하며,� 단순한� 기능과�목

적에� 의한� 장소의� 이동을� 의미하기보다는� 동태적이고� 지속적인� 유대감에� 의한� 장소의� 이동성

을�유발시키는�점에�더� 큰� 의미를�두는�것이다(박경윤,� 2014).

장소애착은� 공동체� 회복의� 원동력이� 되기도� 하지만,� 재난� 대비� 단계에서는� 오히려� 심각한�

취약점으로�작용할�수�있다.� 이러한�현상은�특히�노년층이나,� 해당�장소에�깊은�역사적·종교적�

의미가� 부여된� 경우� 더욱� 두드러지게� 나타난다.� 이� 경우,� 장소애착은� 안전을� 위한� 합리적� 판

단을�저해하는�심리적�장벽으로�기능하게�된다.� ��

한국과� 일본은� 재해문화에� 있어서� 큰� 차이가� 있다.� 수많은� 재해를� 경험해온� 한국은� 간과하

거나� 방치하는� 프로세스를� 반복해� 왔다.� 주로� 정부� 및� 유사� 관련� 기관(단체)의� 긴급재난구조

활동에�대한� 시스템과�구조�매뉴얼� 문제에�대한�지적과� 비판이�반복되었을�뿐이다.� 한국의� 미

천한� 안전� 문화� 및� 재해� 부흥� 문화의� 현상(현재)과� 무관하지� 않다.� 이는� 1993년� 서해페리호�

참사� 이후,� 지난� 20여� 년간� 취약성이� 매우� 높은� ‘재난� 자본주의’� 시스템을� 그대로� 답습했기�

때문이라고� 할� 수� 있다.� 게다가� 사회적으로� 창출된� 약자들이� 재해와� 맞닥뜨릴� 경우,� 그� 피해

는� 가중화� 되어있고� 재해로부터의� 심리적� 부흥� 과정에� 있어서도� 용이하지� 않은� 장애물� 속에�

던져져�있다(김영근,� 2016).

반면,� 재해관리�선진국이라�할� 수� 있는� 일본은� 재해를�통해� 얻은� 교훈을� 바탕으로�재해문화

에� 있어� 차이점이� 있다.� 일본은� 재해� 경험을� 통해� 형성된� 재해문화가� 있으며,� 이를� 각� 학문�

분야에�맞게�교육·연구에�활용할�필요가�있다(김영근,� 2016).�

예를� 들면� 행정학을� 재난� 대응� 기관의� 유기적� 협력과� 제도� 설계� 개선� 필요하다.� 법학은� 법

률·제도의� 역기능을� 정비하여� 재해� 복구와� 부흥을� 지원하는� 거버넌스� 능력� 배양해야한다.� 미

디어학은� 다양한� 리스크를� 가시화하고� 신뢰할� 수� 있는� 정보를� 전달해� 사회적� 합의를� 이끌어

낼� 시스템을� 구축해야한다.� 토목·건축학은� 방재� 중심의� 공학� 이론과� 실무� 교육을� 강화하여� 안

전한�도시개발과�사회�인프라� 구축에�기여해야�한다.� 전체적으로�일본은�각� 전공�특성에�맞춰�

재해� 대응� 이론·개념·사례·교훈을� 교육에� 접목하고� 있으며,� 지속가능하고� 안전한� 사회� 구현을�

목표로�삼는다는�것이�일본의�재해문화의�특징이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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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일본의�방재교육�및� 방재포털

일본의� 방재교육은� 궁극적으로는� 생명을� 지키는� 것으로� 재해� 발생의� 논리와� 사회와� 지역의�

실태를� 알고� 대비� 방법을� 배우고� 재해� 발생� 시의� 대처� 방법을� 배워� 실천에� 옮기는� 것으로� 보

고�있다(박철웅,� 2019).

일본의� 방재교육체계는� 다음과� 같다.� 지진,� 쓰나미,� 태풍,� 화산� 분화� 등� 자연재해는� 신속하

고�적절히� 대처한� 초기의� 대처가� 종합적이고� 계획적으로�이루어야�효과적이다.� 따라서� 문부과

학성은「재해�대책�기본법」등을�바탕으로� 2004년부터�현재까지「문부과학성�방재업무계획」을�수

립하여� 비상시에서도� 국민� 생활상� 중요하고� 지체되어서는� 안� 되는� 업무를� 최소한� 유지할� 수�

있도록� 학교의� 방재교육의� 체계화를� 마련하고� 있다.� 「학교� 방재� 매뉴얼� 작성� 안내」를� 학교� 전�

직원이� 참여하고,� 지역의� 특성을� 반영하는� 학교� 독자적으로� 작성한� 후� 이에� 따라� 피난훈련의�

실시,� 평가�등을�실시하도록�학교의�방재교육의�독자성을�부여하고�있다(박철웅,� 2019).

일본의�방재포털�사이트는�여러�가지가�있는데�다음과�같이�정리할�수� 있다(표� 1).

3.� 일본의�재해�거버넌스

‘재해� 거버넌스’란� 지역� 레벨,� 민간(시민)� 레벨� 등� 하위의� 개념을� 포함하는� 것이다.� 재해�

복구를�위한�제반�정책수행과정을�포괄하는�개념이다(김영근,� 2014).�

일본의� 방재� 인프라는� 하드웨어적� 인프라와� 소프트웨어적� 인프라로� 구분할� 수� 있다.� 하드

웨어적� 측면에서� 보면� 방조제와� 해안제방이� 있다.� (그림� 1)은� 노다무라� 해안� 전체의� 해일� 대

책을� 위해,� 이와테현� 구토군� 노다무라의� 노다� 해안에� 약� 1.9� km에� 걸쳐� 방조제와� 수문을� 건

설한� 것이다.� 태풍� 및� 쓰나미� 피해를�최소화� 하기� 위해� 연안에� 설치� 되어있다.� 또한� 댐� 및� 저

사이트명 정보제공�분야 URL

국토교통성�방재�

포털� (MILIT)

일본�전국의�재해�정보,� 실시간�

피해�현황�등을�종합�제공

https://www.mlit.go.jp/river/b

ousai/bousai-portal/en/

index.html?utm_sourc

e=chatgpt.com�

내각부�방재�정보

재난�발생�시�피해�상황,� 대응�

전략�등을�공지하는�국가�차원의�

재난�정보제공

https://www.bousai.go.jp

/?utm_source=chatgpt.com�

하자드�맵� 포털�

(국토지리원�운영)

지역별�홍수·산사태�등�재해�

위험도를�지도�기반으로�제공

https://disaportal.gsi.go.j�

p/?utm_source=chatgpt.com� �

화산�방재�포털

화산�경고,� 대응�매뉴얼,� 연구�

자료�등� 화산�재해에�특화된�

정보를�제공

https://www.bousai.go.jp

/kazan/kazanportal/index.htm

l?utm_source=chatgpt.com�

표� 1� 일본�방재포털�사이트



그림� 2.� 후쿠오카�타워

(후쿠오카�공식�웹사이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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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지를�통해� 홍수를�조절하고�하천� 범람을�예방한다.� 고층� 내진� 설계� 건축물도� 내진기술의�예

시이다.� 대표적인�건축물로는�후쿠오카�타워(그림� 2)가� 있다.

소프트웨어적� 인프라는�재난경보�시스템(J-Alert)이있다.� 지진,� 쓰나미,� 미사일� 등� 긴급� 경보

를�위성망을�통해�전국�방송·휴대전화로�즉시�전달한다.� 또한�방재�교육을�통하여�초·중등학교�

교육과정에� 재난대피� 훈련을� 포함한다.� 매년� 9월� 1일은� ‘방재의� 날’로� 지정해� 전국적� 훈련� 실

시한다.

일본의� 지진보험� 제도는� 1964년� 6월� 16일에� 발생한� 니카타� 지진「新潟地震」(마그니튜드�

7.5)을� 계기로� 지진보험� 제도의� 필요성이� 대두되었다.� 이에� 당시의� 다나카� 가쿠에이(⽥中⾓

栄)� 재정부장관은�보험심의회에서�재난으로부터�국민생활안정에�대한� 구체적인� 대책에� 대하여�
자문�및�회의를�통해� 1966년� 5월「지진보험에�관한�법률」을� 제정하였다(강신욱·박남권,� 2014)

자연재해에� 대한� 일본의� 이재민� 지원제도에는� 크게� 자조(⾃助)제도와� 공조(共助)제도,� 공조

(公助)제도가� 있다.「자조(⾃助)」는� 개인레벨의� 보험� 등으로� 지진보험과� 같은� 보험제도에� 가입

하여�주택에� 대한�내진안전� 등의�관리를� 하는�것이다.� 또한� 「공조(共助)」는� 지역단위에서�주택

공제제도,� 의연금� 등� 지역커뮤니티의� 도움을� 말하는� 것이며,� 「공조(公助)」는� 나라나� 자치제의�

레벨단위에서� 거주안정지원금,� 생활재건지원금� 등의� 공적인� 지원을� 뜻한다(강신욱·박남권,�

2014)

4.� 지리교육에서의�활용

지리교육에서는�비판적� 사고력� 함양해야한다.� 한국과� 일본의� 재해문화� 비교� 분석을� 통해� 학

생들이� 단순히� “일본은� 선진적,� 한국은� 미흡”이라는� 이분법적� 이해에서� 벗어나,� 제도적·문화적�

배경과�사회구조적�요인을�종합적으로�성찰할�수� 있도록�한다.�

다문화� 이해� 측면에서도� 봐야� 한다.� 재해에� 대한� 대응� 방식은� 단순히� 과학·기술적� 요소만이�

아니라� 문화적� 가치관,� 공동체의� 장소애착(place� attachment),� 전통적� 지식� 등에� 의해� 달라

진다는� 점을� 교육할� 수� 있어야� 한다.� 한국� 학생들이� 일본,� 인도네시아,� 필리핀� 등� 재해� 다발�

그림� 1.� 노다무라�방조제�전경�

(노다무라�관광협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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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의� 대응� 문화를� 비교� 및� 배움으로써� 다문화적� 관점에서� 재해� 대응을� 이해하고� 학습할� 수�

있어야�한다.

지리교육에서는� 학생들이� 특정� 지역의� 재해사례를� 분석할� 때,� 환경적� 영향(지형·기후),� 사회

적� 영향(계층별� 피해,� 공동체� 회복,� 다문화� 이해),� 경제적� 영향(산업·생활�재건)을� 함께� 고려하

도록�지도하여�통합적�사고를�기를�수� 있게�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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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소�지질공원의�가치와�올레길을�통한�문화교류

작성자� :� 김윤민(20221252)

1.� 아소�지질공원의�교육적�가치

아소-구주� 국립공원(그림� 1)은� 구마모토현과� 오이타현에� 걸쳐� 있으며,� 1934년� 일본� 최초의�

국립공원으로� 지정된� 뒤� 2015년� 유네스코� 세계지질공원(그림� 2)으로� 인증받았다.� 유네스코�

세계지질공원(UNESCO� Global� Geoparks)은� 지질유산을� 보호하면서도� 지역사회와� 연계하여�

지속� 가능한� 발전을� 실현하는� 공간이다.� 단순히� 보호구역이�아닌,� 지질학적� 가치를� 교육·관광·

경제� 활동과� 연결하여� 자연과� 인간이� 함께� 공존하는� 방법을� 연구하고� 실천하는� 곳을� 의미한

다.� 2025년� 9월� 기준� 일본� 내의� 세계지질공원은� 아소를� 포함해� 10군데가� 있으며� 국내에는�

제주도,� 청송� 등� 7곳이� 세계지질공원으로� 지정되어� 있다.� 이� 공원에는� 남북� 약� 25km,� 동서�

약� 18km에� 이르는� 세계� 최대� 규모의� 아소� 칼데라가� 형성되어� 있다.� 약� 27만� 년에서� 9만� 년�

전� 사이에� 안산암질에서� 유문암질� 마그마의� 네� 차례� 거대한� 화쇄류� 분출이� 반복되며� 이� 칼데

라가� 만들어졌다.� 현재도� 활발한� 화산� 활동이� 관측되는� 나카다케� 분화구는� 아소� 지질공원의�

상징적�명소다.

그림� 1� 아소� 구주�국립공원�위치(일본�환경성) 그림� 2� 일본� 내� 세계지질공원�및�일본� 지질공

원�지도(일본�지질공원�네트워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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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소� 지질공원은� 일본의� 대표적인� 지오투어리즘� 거점으로� 자리잡았다.� 지오투어리즘이란� 지

질학적으로� 중요한� 장소와� 아름다운� 경치를� 지키면서� 그� 지역의� 자연과� 문화,� 역사를� 즐기고�

배울� 수� 있는� 관광� 형태로� 정의되고� 있다.� 이곳에서는�단순한� 경관� 감상에� 그치지� 않고,� 방문

객이� 지질� 현상을� 이해하고� 학습할� 수� 있도록� 다양한� 프로그램이� 마련되어� 있다.� 지오해설가

의� 설명,� 학교와� 연계된� 체험학습,� 지오스쿨� 및� 워크숍� 등은� 아소의� 화산� 형성과정을�쉽게� 이

해할� 수� 있도록� 돕는다.� 또한� 지역� 주민이� 직접� 운영하는� 로컬푸드� 체험이나� 전통� 공예품� 판

매는�지오투어리즘이�단순한�관광을�넘어�지역�경제와�연결되는�방식을�보여준다.

아소-구주� 국립공원의� 관광지리학적� 특성은� 1934년� 일본� 최초� 국립공원� 지정� 이후� 발전해�

온� 독특한� 화산� 관광자원에� 있다.� 미나미아소� 방문객센터� 자료에� 따르면,� "아소쿠주의� 지질학

적� 특성과� 지역� 주민들의� 독특한� 관계가� 공원의� 매력을� 만드는� 핵심"이며,� "활화산(그림� 3)과�

공존하는� 지역� 주민들의�특별한� 문화� 또한� 공원의� 필수적인�요소"라고� 설명하고�있다.� 구체적

으로� 아소� 칼데라와� 구주산을� 중심으로� 한� 화산지형,� 1000년� 이상� 지속된� 노야키(들불)� 전

통,� 온천�문화�등이�관광지리학적�자원으로�활용되고�있다.

그림� 3� 나카다케�산� 분화구(일본�환경성)

2.� 지속가능한�관광�모델

지속가능한� 관광은� 현� 세대의� 관광객과� 지역사회의� 필요를� 충족시키는� 동시에� 미래� 세대의�

관광기회를� 보호·증진하는� 것으로� 정의되며,� 경제적·사회문화적·환경적� 지속가능성의� 세개의�

축으로� 구성된다(김범훈,� 2014).� 아소� 지질공원에서는� 지속가능한� 관광� 모델� 구축을� 위해� 오

버투어리즘� 대응� 전략,� 방문객� 수용� 능력� 평가와� 관리,� 분산� 관광� 및� 계절별� 이용� 조절,� 디지

털�기술�활용�등� 다각적�접근을�시행하고�있다.

일본은� 오버투어리즘� 문제를� 해결하기� 위해� 방문객� 수요를� 시간과� 공간적으로� 분산하는� 정

책을� 추진하고� 있다.� 비성수기� 또는� 야간� 탐방� 프로그램을� 활성화하고,� 인기� 지역과� 인근�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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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를� 연계한� 루프형� 관광� 코스를� 개발함으로써� 특정� 구역에� 방문객이� 집중되는� 현상을� 완

화한다.� 피크� 시간대에는� 예약제� 도입과� 주차요금� 차등� 적용을� 통해� 관광객� 흐름을� 조절하며,�

이러한�전략은�자연환경�보전과�지역�주민�삶의�질� 향상을�동시에�목표로�한다.

국립공원과� 지오파크의� 지속가능한� 관리� 차원에서� 일본은� 방문객� 수용� 능력을� 평가하여� 트

레일� 폭·침식률·초지� 회복� 속도·전망대� 체류� 인원� 등을� 지표로� 삼고� 있으며,� 적정� 수준을� 초과

할� 경우� 일시적� 출입� 제한이나� 동선� 변경을� 시행한다.� 이� 과정은� 국제적으로� 통용되는�

VUM(Visitor� Use� Management)� 절차를� 참고하여� 체계적으로� 이루어진다.� 아소� 지질공원은�

계절별·상황별� 분산� 관광을� 위해� 봄·가을� 철새� 관찰� 프로그램,� 초지� 불� 놓기� 문화� 체험,� 비가�

오는�날의�실내�지질�실험�및� VR� 분화�체험�등을�운영함으로써�날씨와�계절에�구애받지�않는�

학습�기회를�제공하고,� 지역에�균형�있는�경제적�이익을�창출한다.

일본은� 디지털� 기술을� 적극�활용하여�교통·숙박·기상·예약� 데이터를� 연동해� 실시간� 혼잡도를�

예측하고,� 모바일� 앱으로� 대체� 코스를� 추천하거나� 경보를� 전달한다.� QR코드를� 통한� 트레일�

체크인,� 다국어� 안내� 시스템,� 인공지능� 기반� 해설� 서비스� 등은� 관광객� 편의성을� 높이고� 안전�

관리에�기여한다.

3.� 일본으로�간� 제주�올레,� 규슈올레

규슈� 올레는� 걷기� 여행의� 대명사인� 제주� 올레의� 첫� 번째� 자매� 코스로,� 2012년� 제주� 올레�

브랜드를� 일본에� 수출하며� 탄생했다.� 이는� 제주올레가� 해외에� 진출한� 첫� 사례이며,� 규슈� 관광�

활성화를�위해�민관이�함께�노력한�결과다.� 규슈올레는� 2011년�사단법인�제주올레와�일본�규

슈관광추진기구� 간의� 공식� 업무협약을� 통해� 탄생하였으며� 규슈올레는� 제주올레의� 코스� 개발�

자문과� 길� 표식� 디자인을�그대로� 도입하여�간세(조랑말�표식)와�리본�등� 모든�방향�표식이� 제

주올레와� 동일하다.� 파란색� 표시는� 정방향,� 다홍색� 표시는� 역방향을� 가리킨다는� 점만� 일본의�

특색을� 반영했다.� 규슈올레와�제주올레의�자매결연은�양� 지역� 주민에게� 새로운� 만남의� 기회를�

제공하고,� 공동� 축제나� 봉사� 활동을� 통해� 지속적인� 관계를� 형성하도록� 한다.� 예를� 들어� 길을�

정비하거나� 안내판을� 세우는� 활동에� 주민이� 직접� 참여함으로써,� 관광객과� 지역� 주민이� 함께�

길을� 만들어간다는� 상징성을� 갖는다.� 이는� 올레길이� 단순한� 도보여행� 코스를� 넘어� 한·일� 교류

의�플랫폼으로�발전했음을�보여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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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이타의�타데라와�습지

작성자� :� 신한결� (20240321)

1.� Yamanami� Highway(야마나미�하이웨이)

그림� 1.� 야마나미�하이웨이(구글맵)

오이타현과� 구마모토현을� 연결하는� 야마나미� 하이웨이(그림� 1)는� 약� 50~124km에� 달하는�

경관� 도로로,� 아소� 구주� 국립공원� 중심부를� 관통하며� 해발� 1,000m� 이상의� 고원지대를� 지난

다.� 이� 구간에서는� 쿠주� 화산군의� 미마타산(1,745m)과� 호쇼산(1,762m)을� 비롯한� 산봉우리,�

탁� 트인�초지와� 경사초원,� 그리고� 파노라마�같은� 산맥을�감상할� 수� 있다(일본� 환경성,� 2025).�

특히� 초자바루·마키노토� 고개에서는� 타데와라와� 조자바루� 대습지,� 그리고� 쿠주� 산맥이� 어우러

진� 장관이� 펼쳐진다.� 봄에는� 야생화,� 여름에는� 초록빛� 들판,� 가을에는� 억새와� 단풍,� 겨울에는�

눈� 덮인� 산악� 경관이� 나타나� 계절에� 따라� 다양한� 풍경을� 즐길� 수� 있다.� 세노모토� 평원은� ‘규

슈의�지붕길(Rooftop� of� Kyushu)’이라�불리는�대표적�전망�지대이다(일본�환경성,� 2025)

2.� 타데와라�습지

타데와라� 습지(그림� 2)는� 구주� 화산군� 산기슭의� 용암대지� 위,� 해발� 약� 1,000m의� 완만한�

저지형에� 형성된� 고원형� 습지이다.� 강우와� 용출수,� 그리고� 화산� 활동의� 영향이� 결합하면서� 광

범위한� 이탄습지가� 발달했으며,� 일본� 내에서는� 희소성이� 매우� 높은� 생태계를� 보여준다.� 습지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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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적은� 약� 38ha로,� 산림과� 초지,� 용천수� 주변� 등� 다양한� 미소� 생태환경이� 공존하고� 있다(람

사르�협약�사무국,� 2025).

2005년에는� 보가쓰루� 습지와� 함께� 람사르� 협약에� 등록되어� 국제적으로� 중요한� 보전� 습지

로� 지정되었다.� 물이끼(Sphagnum� spp.),� 사초과,� 억새,� 희귀� 난초류� 등� 다양한� 식물이� 자생

하며,� 수리부엉이·산솔새� 같은� 조류와� 잠자리·딱정벌레,� 일본� 두꺼비� 등도� 서식해� 고산� 생태계

의�연결축�역할을�한다(아소­구주�국립공원�안내자료).

또한� 두터운� 이탄층과� 식물층은� 빗물과� 용천수를� 저장했다가� 천천히� 방출하여� 하류� 수계의�

안정성을� 유지하고,� 홍수� 조절과� 수질� 정화에도� 기여한다.� 이탄은� 장기간� 분해되지� 않은� 유기

물로�이루어져�있어�대기�중� 탄소를�고정하는�기능도�한다(람사르�협약�사무국,� 2025).

이� 지역은� 규모적� 가치(국내� 최대� 중간습지),� 생태적� 가치(희귀� 동식물� 보존),� 지리적� 가치

(동북아� 이동성� 조류� 기착지)라는� 특징을� 지니며,� 현재는� 국립공원·천연기념물·람사르� 협약이

라는�삼중� 보호� 체계� 속에서� 관리되고�있다.� 특히� ‘현명한� 이용(Wise� Use)’� 원칙� 아래� 전통적

인� 노야키(불놓기)와� 현대적� 보전� 방식이� 결합된� 관리가� 이루어지고� 있다(일본� 환경성,�

2025).

3.� 아소-구주�국립공원의�구주고원,� 한다고원,� 장자원(조자바루)� 고원

아소� 구주� 국립공원은� 1934년� 일본에서� 최초로� 지정된� 국립공원으로,� 아소산과� 아소� 칼데

라,� 북측의� 구주� 연산,� 구주고원,� 한다고원,� 장자원,� 조자바루� 고원� 등을� 포함한다.� 총� 면적은�

약� 72,678ha에� 달하며,� 구마모토현과� 오이타현에� 걸쳐� 광범위하게� 분포한다(일본� 환경성,�

2025).

이� 지역의� 특징은� 광대한� 화산군과� 완만한� 고원,� 풍부한� 수자원,� 그리고� 온천·지열� 자원과�

고산식생이� 공존한다는� 점이다.� 구주고원은� 구주산(1,787m)을� 중심으로� 형성된� 초지� 평야로,�

화산� 분출과� 용암류의�반복으로�만들어진�지형이다.� 오늘날에는�목축과� 유제품� 생산이� 이루어

그림� 2� 타데와라�습지(일본�관광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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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고,� 전망대·캠핑장·온천� 등� 다양한� 관광� 시설이� 자리잡아�지역� 경제에도� 기여한다(일본� 환경

성,� 2025).

또한� 한다고원과� 장자원·조자바루� 고원은� 쿠주� 산맥� 남측에� 연속적으로� 펼쳐진� 고원지대로,�

산� 능선의�완만한�기복과�현무암·안산암�지대,� 용천수로�형성된�습지가�특징적이다.� 이곳은�구

주산�등산의�주요�기점이자�탐방�거점으로,� 방문자센터·탐방로·온천�숙소�등이�밀집해�있어�탐

방과�교육,� 생태�관광의�허브�역할을�한다(일본�환경성,� 2025).

특히� 아소와� 구주� 지역은� 일본에서도� 손꼽히는� 온천� 자원지대로,� 지열� 활동이� 활발하다.� 이�

지열�에너지는�전통적으로�관광�산업(온천�마을,� 노천탕�등)에�활용되어�왔을�뿐� 아니라,� 현대

에는� 지열� 발전을� 통해� 청정� 에너지� 자원으로� 이용되고� 있다.� 화산� 활동이� 남긴� 지열� 자원이�

지역� 사회의� 경제적·환경적� 자산으로�이어지고�있다는� 점에서� 학술적� 가치뿐만�아니라� 실질적�

활용�가치도�크다.

현재� 일본� 정부는� 이� 지역을� 특별� 보호� 관리� 대상으로� 지정하여� 초지� 방목,� 습지� 식생,� 야

생동물� 관찰이� 가능한� 구간을� 보전하고� 있으며,� 동시에� 전통적� 이용과� 현대적� 활용이� 조화를�

이루도록�관리�체계를�유지하고�있다(시미즈�히사오�외�편.� 2016).�

그림� 3� 구주고원(일본�관광청)

4.� 구주�화산군의�형성과�진화

구주� 화산군은� 규슈� 중앙부에� 위치해� 있으며,� 약� 30만� 년� 전부터� 이어진� 대규모� 화산� 활동

의� 결과로� 형성되었다.� 이� 과정에서� 칼데라� 붕괴,� 용암류� 유출,� 화산쇄설류� 분출� 등이� 반복되

면서�독특한�화산�지형이�발달하였다(시미즈�히사오�외�편.� 2016).�

아소� 지역은� 약� 27만� 년� 전부터� 9만� 년� 전까지� 최소� 네� 차례의� 거대한� 화산쇄설류� 분화를�

겪으며�현재의� 초거대�칼데라와�산록을�형성했다.� 구주�화산군은� 이러한�아소�화산�활동의� 영

향을� 받아� 칼데라� 외곽에� 추가로� 형성된� 이차� 화산체로,� 나카다케와� 미마타산� 같은� 봉우리가�

융기하면서�고원과�초원�지대가�만들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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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� 화산� 활동은� 현무암질과� 안산암질� 용암을� 대량으로� 분출하여� 원시적인� 용암대지와� 평

탄지,� 완만한�분지를�형성하였다.� 이후�반복된�폭발적�분화와�화산쇄설류의�퇴적,� 그리고�단층�

운동이�겹치면서�분화구,� 단구,� 화산쇄설물�평탄지�같은�다양한�지형�요소가�나타났다.� 이러한�

과정� 속에서� 구주� 연산의� 개별� 산봉우리들이� 발달했고,� 그� 내부에는� 용암� 돔,� 화산쇄설층,� 퇴

적�평원�등이�층을�이루며�복잡한�지형을�형성하였다(일본�환경성,� 2025).

오늘날� 이� 지역(그림� 4)은� 급격한� 고원� 경사� 변화,� 광활한� 초지,� 호수와� 습지가� 함께� 나타

나는� 복합� 경관을� 보여주며,� 여전히� 지진,� 지하수� 용출,� 온천� 등� 활발한� 지각� 활동이� 관찰된

다.� 이러한� 지형과� 지질학적� 특성은� 농경과� 목축,� 지열� 관광� 산업에� 활용되어� 왔으며,� 동시에�

학술적·경관적·문화적으로도�일본�내에서�중요한�지역으로�평가된다.

5.� 기후�변화와�고산�생태계와�고원�습지의�기후�변화�지시자

해발� 1,000m� 이상의�고산�생태계는�기온�상승�속도가�저지대보다�두� 배� 이상�빠른�것으로�

알려져� 있다.� 이러한� 변화로� 인해� 고산� 식물과� 동물들은� 점차� 더� 높은� 고도로� 서식지를� 옮기

고� 있으나,� 정상부에는�더� 이상� 오를� 공간이� 없어� ‘생태적� 절벽(ecological� cliff)’� 현상에� 직면

하고�있다.� 그�결과�일부�종은�서식지�축소와�함께�멸종�위험에�놓이고�있다.

실제로� 일본과� 우리나라에서는� 침엽수림과� 고산� 특유� 식생이� 기후� 변화의� 직접적인� 영향을�

받고� 있다.� 국내의� 경우� 고산� 가문비나무가� 겨울� 적설량� 감소와� 여름� 건조로� 인해� 집단� 고사

하는�사례가� 보고되었으며,� 이는� 고산� 생태계가� 작은� 기후� 변화에도�빠르게� 종� 구성이�단순화

되고�특산종의�멸종�위험이�높아지는�취약한�구조임을�보여준다.

또한� 고산� 지역은� 만년설,� 빙하,� 고원� 습지가� 주요� 하천과� 강의� 발원지� 역할을� 한다.� 그러

나� 기후� 변화로� 인해� 만년설과� 빙하의� 용해가� 가속화되고,� 강수� 패턴이� 불규칙해지면서� 수자

원� 공급이� 불안정해지고� 있다.� 이는� 곧� 수질� 악화로� 이어지며,� 습지가� 지니는� 물� 저장·방출,�

수질�조절�등� 생태계�서비스�기능이�약화되는�문제를�낳고�있다.

그림� 4� 아소� 화산(일본�관광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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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기반형�복합�정비�개발사례:� 캐널시티�하카타�

작성자� :� 이재우(20240305)

1.� 캐널시티

캐널시티(그림� 1)는� 후쿠오카현� 후쿠오카시� 하카타구에� 위치한� 복합문화시설로,� 쇼핑몰,�

영화관,� 어뮤즈먼트� 시설,� 호텔� 등� 다양한� 문화� 공간을� 갖추고� 있다.� 어원은� 운하를� 뜻하는�

Canal(운하)과� 도시를� 뜻하는� City(도시)의� 합성어이고� 대표적인� 컨셉트는� ‘도시의� 극장’으로�

건물이나� 기능이� 아닌� ‘사람’을� 도시의� 주인공으로� 삼는� 점이� 특징이다.� 각기� 다른� 목적을� 가

진� 사람들이� 한� 공간에� 모여� 여유를�즐기고,� 휴식을� 취하며�다양한� 스토리를�만들어가는�과정�

속에서� 도시의� 생동감이� 드러나고,� 단순한� 상업시설이� 아닌,� 도시의� 극장이라는� 캐널시티의�

정체성을� 잘� 보여준다.� 곡선� 형태로� 설계된� 다채로운�외관과� 그� 중앙에� 흐르는� 인공� 운하,� 정

기적으로� 펼쳐지는� 분수� 쇼는� 활력을� 더해주며,� 분수� 주변에서� 진행되는� 다양한� 이벤트와� 퍼

포먼스는� 방문객에게� 시각적,� 감성적인� 즐거움을� 제공하며� 캐널시티만의� 독특한� 분위기를� 형

성한다.�

� 이처럼� 캐널시티는� 단순한� 복합� 쇼핑� 공간을� 넘어,� 도시� 공간에서� 사람� 중심의� 경험과� 이

야기가� 펼쳐지는� 하나의� 무대� 역할을� 한다는� 점에서,� ‘도시의� 극장’이라는� 별칭이� 잘� 어울리는�

공간이라고�할�수�있다.

그림� 1.� 캐널시티의�위치(Google� Map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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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캐널시티와�도시�재생

캐널시티는�일본의� 대표적인�화장품�회사인� ‘가네보’� 공장의� 전적지에�후쿠오카�부동산이�주

도적으로� 개발한� 대규모� 복합형� 도시재생� 프로젝트이다.� 이� 부지는� 한때� 지역� 산업을� 상징하

는� 공간이었지만,� 1960년대� JR� 하카타역이�이전하면서� 도심� 구조가� 크게� 변화하였다.� 역세권�

기능이� 사라지자� 상권의� 중심은� 인근� 텐진� 지역으로� 옮겨갔고,� 그� 결과� 하카타� 지역은� 점차�

상업적� 매력을� 잃게� 되었다.� 유동� 인구가� 줄어들고� 상업적� 투자가� 축소되면서� 이곳은� 자연스

럽게� 유흥업소� 중심의� 거리로� 변모하였다.� 특히� 가네보� 공장이� 폐업한� 이후에는� 대규모� 부지

가� 장기간�방치되었고,� 산업�기반의�쇠퇴와� 물리적�공간의� 황폐화가�겹치며� 지역�전체의�이미

지� 악화와� 쇠퇴를� 가속화시켰다.� 이는� 단순한� 부지� 활용의� 문제가� 아니라,� 도시� 전체의� 균형�

발전을�해치는�요소로�인식되었다.

이러한� 문제의식� 속에서� 후쿠오카시는� 행정과� 민간이� 협력하는� 새로운� 도시재생� 방향을� 모

색하게� 되었고,� 1980년대� 말부터� 복합적인� 재생� 사업이� 본격적으로� 추진되었다.� 당시� 일본은�

버블경제의� 영향으로� 대규모� 개발� 프로젝트가� 활발히� 이루어지고� 있었으나,� 단순한� 상업시설�

확충을�넘어� 도시� 정체성을�새롭게� 정의할�수� 있는�사례는�드물었다.� 캐널시티� 프로젝트는�바

로� 이러한� 맥락에서� 시작되었다.� 약� 20여� 년에� 걸친� 계획과� 논의,� 그리고� 단계적인� 실행� 과

정을� 통해� 1996년� 4월� 마침내� 완공되었으며,� 그� 과정� 자체가� 지역� 재생의� 실험이자� 상징으

로�기능하였다.

기본설계는� 미국의� 존� 저드� 파트너스(John� Jerde� Partners)가� 담당하였다.� 이들은� 기존� 일

본� 도심� 개발이� 보여주던� 획일적인� 설계와� 달리,� 대담한� 색채와� 곡선을� 활용한� 도전적� 공간�

연출을� 강조하였다.� 이러한� 디자인은� 이용자들의� 체류� 시간을� 늘리고,� 공간을� 경험하는� 방식

을�변화시켜�개장�직후부터� ‘환경�연출이�돋보이는�도시�재생의�성공�사례’로�주목받게�했다.

초기� 개발� 컨셉트는� ‘도시� 속의� 도시’였으며,� 방문자들이� 단순한� 소비자가� 아니라� 거리의� 연

출자가� 되어� 각� 공간을� 무대로� 체험하도록� 설계되었다.� 이를� 가장� 상징적으로� 드러내는� 요소

가� 180m� 길이의� 인공� 운하로,� 단순한� 조경� 수로가� 아니라� 다양한� 이벤트와� 체험� 활동을� 연

결하는� 축으로� 기능한다.� 물·빛·음악이� 결합된� 퍼포먼스는� 계절과� 시간에� 따라� 달라지며� 반복

적인�체험을�제공해,� 캐널시티를�단순한�쇼핑�공간에서�체험의�장소로�변화시켰다(그림� 2).

또한�지하� 2층~지상� 13층� 규모의� 건축물에�쇼핑,� 엔터테인먼트,� 문화,� 숙박,� 오피스� 기능을�

결합해� 24시간� 활력을� 유지하는� 복합도심으로� 조성함으로써,� 물리적� 재생을� 넘어� 후쿠오카�

전체의�도시�이미지를�새롭게�브랜딩하고�글로벌�도시로서의�위상을�강화하는�데� 기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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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� 2� 캐널시티�내부와�분수�쇼(캐널시티�홈페이지)

3.� 캐널시티와�복합�정비�개발

캐널시티는�급속히� 슬럼화된� 하카타� 지역의� 활성화를�위해� 계획된� 복합� 상업시설로,� 하카타�

지역의� 나카가와� 강물을� 시설� 내부로� 끌어들여� 운하에� 둘러싸인� 듯한� 공간에서� 다양한� 업종

과�문화를�체험할�수�있도록�조성되었다.

공간적� 특성으로는�운하를� 중심으로� 5개의� 구역(그림� 3)으로� 구성되어� 있으며,� 운하를�둘러

싼� 호텔·극장·상점·식당·전문매장� 등이� 배치되어� 있다.� 각� 존에는� 상징적인� 건물과� 출입문이�

있으며,� 건물� 사이사이에� 연결다리·녹지·계곡� 지형을� 연상시키는� 벽체와� 일본� 전통� 색채의� 외

관이�조성되었다.

상업� 시설군은� 대규모� 숙박� 시설,� 상점,� 영화관,� 오피스� 등을� 중심부� 운하� 주변으로� 배치하

여� 회유� 동선을� 형성함으로써� 시간적·재정적� 소비를� 유도하는� ‘시간� 소비형� 상업� 시설군’을� 구

성하고� 있다.� 이질적인� 시설을� 결합하여�시너지� 효과를� 유도하고�경쟁력을�극대화하도록� 계획

되었다.

또한,� 캐널시티와�전철역� 사이의� 종전� 유흥가를� 리모델링하여�아케이드�상가로� 단장하는�등�

주변과의� 일체적�정비도� 병행되었다.� 이를�통해� 폐쇄적�상업�블록이�아닌� 개방적�중심�상업지

로� 변화하였으며,� 용도별� 건축물의� 매스분절을� 통해� 시각적� 개방감을� 확보하였다.� 매스분절이

란�거대한�건축물의�매스를�작은�단위로� 나누어�인지성을�높이고�시각적� 리듬감을�주어,� 건축

물과�주변�환경의�조화를�이루거나�건축물의�개성을�표현하는�기법이다.

캐널시티는� 물리적� 환경요소인� ‘운하’를� 적극� 활용하고,� 물과� 관련된� 건축·이벤트·체험� 활동

을� 통해� 다양한�연령층을�끌어들였다.� 기존� 낙후�지역을�새로운� 경제� 거점으로� 활성화하기�위

해�복합시설�개발과�주변�지역과의�조화를�위한�정비가�병행된�대표적�재생�사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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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

4.� 캐널시티와�후쿠오카�도시�브랜딩의�부작용

캐널시티와� 다양한� 문화시설들이� 새로운� 공간들로� 재생됨으로써� 후쿠오카의� 도시� 브랜딩은�

성공하였다고� 볼� 수� 있다.� 그러나� 브랜딩의� 성공은� 기존의� 도시� 운영� 방식에� 새로운� 긴장을�

불러올� 수도� 있다.� 낮은� 임대료,� 창의� 산업과의� 근접성,� 상대적으로� 낙후된� 인프라는� 신생� 창

업� 기업들이� 창작� 활동을� 전개할� 수� 있는� 여지를� 제공한다.� 하지만� 집중적인� 도시� 재개발과�

대규모� 부동산� 개발은� 이러한� 환경을� 빠르게� 변화시키며,� 임대료� 상승과� 공간� 부족으로� 인해�

소규모� 창업� 기업과� 기존� 주민들은� 점차� 도시� 중심에서� 밀려나게� 된다.� 이와� 같은� 현상은� 단

순한� 공간의� 재편에� 그치지� 않고� 지역� 내부의� 사회,� 경제적� 관계까지도� 변화시키는데,� 창의적�

실험을� 이어가던� 소규모� 주체들이� 설� 자리를� 잃게� 되면서� 도시의� 다양성이� 축소되고,� 결과적

으로�지역�문화의� 활력마저�약화될� 위험을�내포한다.� 이� 과정에서�대기업과�대규모�개발�업체

는� 지역� 경제의� 주요� 자원과� 인프라를� 통제하게� 되고,� 지역의� 발전� 방향은� 이들� 중심으로� 고

착된다.�

이러한� 현상이� 바로� 「락� 인(lock-in)」� 현상이다.� 락� 인� 현상은� 본래� 소비자가� 특정� 제품이나�

서비스를�이용하기�시작하면�다른� 대안을� 선택하기� 어려운� 상황을� 설명하는데,� 지역� 차원에서

도� 유사하게� 나타난다.� 대기업의� 독점적� 공급망이나� 인프라� 지배는� 지역� 경제를� 자사� 중심으

로� 존속시키며,� 새로운�산업�실험이나� 창의적�시도가� 제약되고�결국�지역의� 창의적�역동성� 저

해라는�결과로�귀결된다.

그림� 3� 5개의� 구역으로�나누어진�캐널시티(A:� 남쪽� 빌딩,� B:� 그랜드�빌딩� C:� 북쪽�빌딩,�

D:� 비즈니스�빌딩,� E:� 센터� 워크).� (캐널시티�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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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� 캐널시티와�동대문�디자인�플라자(DDP)

후쿠오카는� 캐널시티를� 통해� 훌륭한� 도시재생의� 선례를� 남겼다고� 평가받는다.� 대한민국에도�

이와� 유사한� 도시재생� 사례가� 존재하는데,� 바로� 동대문� 디자인� 플라자(DDP)이다.� DDP� 사업

은� 서울시가� 2007년� 6월� 발표한� 「도심� 재창조� 마스터플랜」에서� 가장� 많은� 예산이� 투입된� 핵

심� 사업으로,� 2009년� 10월� 일부� 개장한� 이후� 서울시뿐만�아니라� 국내외� 많은� 학자들과�언론

의�주목을�받았다.�

DDP� 사업은� 랜드마크와� 디자인을� 강조하며� 도시의� 경제적,� 문화적� 재생을� 목표로� 했다는�

점에서� 캐널시티와� 유사한� 사례로� 볼� 수� 있다.� 또한� 서울� 도심� 창조� 프로젝트에서� 동대문이�

청계천을�중심으로�개발되었다는�점� 역시,� 나카가와� 강을� 중심축으로�공간을� 계획한� 캐널시티

와�공통분모를�가지고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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